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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역할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습니다. 또한, 고령화 ·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 수요에 

대응한 의무지출의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월 2일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

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51.8조원,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2024년 예산과 

비교할 때 총수입은 6.5%, 총지출은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

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이후 3%를 넘지 않으며,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기준으로 50.5% 

수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

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 정부

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NABO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

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

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총량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 경 호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경상GDP(신계열 기준)를 의미함

2. 각 표에서 “ ‒ ”는 “ 0 ”을 포함한 유의한 수가 없는 경우이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3.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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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

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을 10년 기간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중기적 시계

에서의 재정운용 방향 분석

◦ 또한,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

과 비교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효과 추정

❑ 2024년 세수 결손과 관련하여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4년 대응 

방향을 따라 2023년 대응 방식에 준하여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는 

한편, 지방이전재원 등 일부 지출을 불용하는 것으로 가정

2. 중기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 2024~2033년 추계치(중위 가정) 활용

◦ 총 인구는 2024년 5,175만명에서 2033년 5,10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출생아 수는 2025년에 22만명(합계출산율 0.65명)까지 감소하다가 2026년부

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33년 28만명(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증가할 전망

◦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994만명(총 인구 수 대비 19.2%)에서 2033년 

1,426만명(27.9%)으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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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총 인구 수(만명) 5,175 5,168 5,161 5,153 5,146 5,138 5,131 5,122 5,114 5,104 

총 인구 증가율(%)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출생아 수(만명) 22 22 23 24 25 26 26 27 27 28 

합계출산율(명) 0.68 0.65 0.68 0.71 0.75 0.78 0.82 0.85 0.88 0.92 

0~5세 인구 수(만명) 162 151 144 139 137 137 140 144 149 154 

0~5세 인구 비중(%) (3.1) (2.9) (2.8) (2.7) (2.7) (2.7) (2.7) (2.8) (2.9) (3.0)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994 1,051 1,113 1,160 1,213 1,252 1,298 1,342 1,383 1,426 

65세 이상 인구 비중(%) (19.2) (20.3) (21.6) (22.5) (23.6) (24.4) (25.3) (26.2) (27.1) (27.9)

사망자 수(만명)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24~2033년 거시경제 전망 활용

◦ 명목GDP 성장률은 2024년 6.2%에서 2027년 4.0%, 2029년 이후 3.9%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24년 0.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2년 이후 

0% 대 수준 유지

◦ 명목임금상승률은 2024년 3.2%에서 2026년 3.9%로 상승 후 2027년 이후 

3.8% 수준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2.5%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6년 이후 통화당국

의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 유지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4년 3.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3년 

2.3%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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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명목GDP 성장률 6.2 4.2 4.1 4.0 4.0 3.9 3.9 3.9 3.9 3.9

실질GDP 성장률 2.4 2.2 2.2 2.1 2.0 1.9 1.9 1.9 1.9 1.9

디플레이터 3.7 1.9 1.8 1.8 1.9 1.9 2.0 2.0 2.0 2.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3.8 3.8 3.8

취업자 증감률 0.7 0.4 0.4 0.3 0.2 0.1 0.1 0.1 0.0 0.0

실업률 2.8 2.8 2.9 2.9 2.9 2.9 2.9 2.9 2.9 3.0

국고채금리(3년) 3.1 2.8 2.8 2.7 2.6 2.5 2.5 2.4 2.3 2.3

회사채금리(3년, AA-) 3.7 3.4 3.3 3.2 3.1 3.0 3.0 2.9 2.9 2.8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전망 방법

❑ NABO 중기재정전망은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항목별 전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하

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전망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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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1. 개 관

❑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

하여 전망한 결과,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원(57.7%)으로 연평균 6.6% 증가 전망

◦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1.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3.8%에서 2033년 △2.2%로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90.6 645.9 671.3 699.0 724.8 756.8 788.6 822.2 856.6 891.9 4.7 

  (전년 대비 증가율) (2.9) (9.4) (3.9) (4.1) (3.7) (4.4) (4.2) (4.3) (4.2) (4.1)

 국세수입 337.4 378.5 397.3 416.8 439.3 461.3 484.0 507.6 532.4 557.9 5.7 

  (전년 대비 증가율)  (-1.9) (12.2) (5.0) (4.9) (5.4) (5.0) (4.9) (4.9) (4.9) (4.8)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전년 대비 증가율) (10.3) (5.6) (2.5) (3.0) (1.2) (3.5) (3.1) (3.3) (3.0) (3.0)

총지출 634.8 676.9 712.3 744.1 777.5 811.5 845.5 882.0 919.2 956.6 4.7 

  (전년 대비 증가율) (3.9) (6.6) (5.2) (4.5) (4.5) (4.4) (4.2) (4.3) (4.2) (4.1)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474.0 501.3 530.8 561.0 591.3 6.4 

  (전년 대비 증가율) (4.4) (7.6) (8.0) (6.5) (6.4) (6.1) (5.8) (5.9) (5.7) (5.4)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전년 대비 증가율) (3.8) (5.6) (2.0) (2.0) (2.0) (2.0) (2.0) (2.0) (2.0) (2.0)

통합재정수지 -44.2 -31.0 -40.9 -45.1 -52.7 -54.7 -56.9 -59.8 -62.6 -64.7 

  (GDP 대비 비율)  (-1.7)  (-1.2)  (-1.5)  (-1.6)  (-1.8)  (-1.8)  (-1.8)  (-1.8)  (-1.8)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49.5 46.8 44.0 40.6 36.6 31.8 27.1 21.5 15.4 

  (GDP 대비 비율) (2.0) (1.9) (1.7) (1.5) (1.4) (1.2) (1.0) (0.8) (0.6) (0.4)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91.3 -88.7 -86.9 -84.1 -80.1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672.9 1,779.2 1,884.5 1,987.6 2,087.5 6.6 

  (전년 대비 증가율) (4.5) (8.8) (7.0) (7.0) (6.8) (6.9) (6.4) (5.9) (5.5) (5.0)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53.9) (55.1) (56.2) (57.1) (57.7)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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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수입 전망

❑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GDP 대비 23.2%)에서 2033년 891.9조원

(24.7%)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추

정한 결과, 국세수입은 2024년 337.4조원(GDP 대비 13.2%)에서 2033년 

557.9조원(15.4%)으로 연평균 5.7% 증가 전망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등

－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조정 등

－ (기타 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등

◦ 소득세는 2024년 117.3조원에서 2033년 198.5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

◦ 법인세는 2024년 63.6조원에서 2033년 139.0조원으로 연평균 9.1% 증가

◦ 부가가치세는 2024년 83.2조원에서 2033년 124.8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

◦ 기타 세목은 2024년 73.3조원에서 2033년 95.7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2024년 253.2조원(GDP 대비 9.9%)에서 2033년 

334.0조원(9.2%)으로 연평균 3.1% 증가 전망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4년 94.2조원

에서 2033년 130.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

◦ 연금수입(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24년 20.2조원에서 2033년 28.9조원으

로 연평균 4.1%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2024년 138.8조원

에서 2033년 174.3조원으로 연평균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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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90.6 645.9 671.3 699.0 724.8 756.8 788.6 822.2 856.6 891.9 4.7 

 (GDP 대비 비율) (23.2) (24.3) (24.3) (24.3) (24.3) (24.4) (24.4) (24.5) (24.6) (24.7)

국세수입 337.4 378.5 397.3 416.8 439.3 461.3 484.0 507.6 532.4 557.9 5.7

 (GDP 대비 비율) (13.2) (14.3) (14.4) (14.5) (14.7) (14.9) (15.0) (15.1) (15.3) (15.4)

 소득세 117.3 126.2 134.1 142.6 152.0 160.8 169.6 179.0 188.7 198.5 6.0

 법인세 63.6 88.1 93.2 99.4 105.9 112.0 118.3 124.9 131.7 139.0 9.1 

 부가가치세 83.2 87.8 92.3 96.5 100.8 105.2 109.9 114.6 119.6 124.8 4.6 

 기타 73.3 76.3 77.7 78.3 80.7 83.3 86.2 89.2 92.3 95.7 3.0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GDP 대비 비율) (9.9) (10.1) (9.9) (9.8) (9.6) (9.5) (9.4) (9.4) (9.3) (9.2)

 사회보장기여금 94.2 98.0 102.0 106.0 109.9 114.0 117.7 122.2 126.4 130.7 3.7 

 연금수입 20.2 21.1 22.6 24.0 25.4 26.5 27.1 27.7 28.3 28.9 4.1 

 기타 138.8 148.3 149.4 152.2 150.2 155.0 159.8 164.7 169.5 174.3 2.6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총지출 전망

❑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GDP 대비 24.9%)에서 2033년 956.6조원

(26.5%)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의무지출) 예산안에 반영된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의무지

출은 2024년 339.4조원(GDP 대비 13.3%)에서 2033년 591.3조원(16.3%)

으로 연평균 6.4% 증가 전망

◦ 주요 정책 변화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고용보험), 건강보험료율 동결(건강보험, 노

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생계급여·주거급여) 등

◦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4년 171.3조원에서 2033년 312.9조원으로 연평균 

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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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재원은 2024년 130.1조원에서 2033년 215.7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

◦ 이자지출은 2024년 26.4조원에서 2033년 48.0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

◦ 기타 의무지출은 2024년 11.5조원에서 2033년 14.7조원으로 연평균 2.8% 

증가

◦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3.5%에서 2033년 61.8%

로 상승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24년 295.4조원(GDP 대비 11.6%)에서 2033년 

365.4조원(10.1%)으로 연평균 2.4% 증가 전망

◦ (2024년) 2024년 세수 결손 규모와 2023년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에 준하여 전망

◦ (2025년) 2025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망

◦ (2026~2033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34.8 676.9 712.3 744.1 777.5 811.5 845.5 882.0 919.2 956.6 4.7

 (GDP 대비 비율) (24.9) (25.5)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474.0 501.3 530.8 561.0 591.3 6.4 

 (GDP 대비 비율) (13.3) (13.7) (14.3) (14.6) (14.9) (15.3) (15.5) (15.8) (16.1) (16.3)

 (총지출 대비 비중) (53.5) (53.9) (55.3) (56.4) (57.4) (58.4) (59.3) (60.2) (61.0) (61.8)

 복지 분야 171.3 184.0 198.5 214.0 229.5 245.0 260.5 277.8 295.3 312.9 6.9 

  공적연금 78.5 86.4 94.8 103.8 113.4 123.0 132.2 142.9 153.7 164.9 8.6 

  사회보험 38.2 39.8 42.0 44.1 46.2 48.5 50.9 53.3 55.8 58.0 4.8 

  공공부조 41.3 44.0 47.8 52.0 55.4 58.5 61.9 65.6 69.3 73.0 6.5 

  기타 13.4 13.7 13.9 14.2 14.5 15.0 15.5 16.0 16.6 17.0 2.7 

 지방이전재원 130.1 141.0 151.9 159.6 168.6 177.3 186.3 195.7 205.6 215.7 5.8 

 이자지출 26.4 28.7 31.3 33.7 36.3 39.0 41.3 43.7 45.9 48.0 6.8 

 기타 의무지출 11.5 11.4 12.6 12.3 12.2 12.6 13.1 13.6 14.2 14.7 2.8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GDP 대비 비율) (11.6) (11.7) (11.5) (11.3) (11.1) (10.9) (10.7) (10.5) (10.3) (10.1)

 (총지출 대비 비중) (46.5) (46.1) (44.7) (43.6) (42.6) (41.6) (40.7) (39.8) (39.0) (38.2)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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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수지 전망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44.2조원 적자(GDP 대비 △1.7%), 2025년 31.0조원 적자(△

1.2%), 2033년 64.7조원 적자(△1.8%)로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024년 51.6조원 흑자(GDP 대비 2.0%)에서 2033년 

15.4조원 흑자(0.4%)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한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5.7조원 적자(GDP 대비 △3.8%), 2025년 

80.6조원 적자(△3.03%), 2033년 80.1조원 적자(△2.2%)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9년 이후에 △3.0% 미만 유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통합재정수지 -44.2 -31.0 -40.9 -45.1 -52.7 -54.7 -56.9 -59.8 -62.6 -64.7 

 (GDP 대비 비율)  (-1.7)  (-1.2)  (-1.5)  (-1.6)  (-1.8)  (-1.8)  (-1.8)  (-1.8)  (-1.8)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49.5 46.8 44.0 40.6 36.6 31.8 27.1 21.5 15.4 

 (GDP 대비 비율) (2.0) (1.9) (1.7) (1.5) (1.4) (1.2) (1.0) (0.8) (0.6) (0.4)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91.3 -88.7 -86.9 -84.1 -80.1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가채무 전망

❑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

원(57.7%)으로 연평균 6.6% 증가 전망

◦ 중앙정부 채무는 2024년 1,143.0조원(GDP 대비 44.8%)에서 2033년 2,048.7

조원(56.6%)으로 연평균 6.7% 증가

－ 적자성 채무는 2024년 767.9조원(GDP 대비 30.1%)에서 2033년 1,545.2

조원(42.7%)으로 연평균 8.1%, 금융성 채무는 2024년 375.0조원(GDP 대

비 14.7%)에서 2033년 503.5조원(13.9%)으로 연평균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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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4년 34.1조원(GDP 대비 1.3%)에서 2033년 38.8조원

(1.1%)으로 연평균 1.4% 증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A+B)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672.9 1,779.2 1,884.5 1,987.6 2,087.5 6.6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53.9) (55.1) (56.2) (57.1) (57.7)

 중앙정부 채무(A) 1,143.0 1,245.6 1,336.5 1,433.1 1,533.2 1,639.6 1,744.7 1,848.5 1,950.3 2,048.7 6.7 

 (GDP 대비 비율) (44.8) (46.9) (48.4) (49.9) (51.3) (52.8) (54.1) (55.1) (56.0) (56.6)

  적자성 채무 767.9 852.0 937.6 1,024.8 1,113.8 1,204.7 1,293.6 1,380.6 1,464.9 1,545.2 8.1 

  (GDP 대비 비율) (30.1) (32.1) (33.9) (35.7) (37.3) (38.8) (40.1) (41.2) (42.1) (42.7)

  금융성 채무 375.0 393.6 398.9 408.3 419.3 434.9 451.1 467.9 485.4 503.5 3.3 

  (GDP 대비 비율) (14.7) (14.8) (14.4) (14.2) (14.0) (14.0) (14.0) (14.0) (13.9) (13.9)

 지방정부 순채무(B) 34.1 34.7 33.2 32.4 32.0 33.3 34.6 35.9 37.3 38.8 1.4 

  (GDP 대비 비율) (1.3) (1.3) (1.2) (1.1) (1.1) (1.1) (1.1) (1.1) (1.1) (1.1)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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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

(baseline)과 중기재정전망의 결과 비교

◦ 중기재정전망에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음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 (총수입)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 등으로 총수입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도별로 0.9~4.6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총 33.4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전자신고 세

액공제 축소,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등

◦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조정 등

◦ (기타 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등

의무지출

◦ (고용보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

◦ (건강보험)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둔화

◦ (노인장기)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둔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등

◦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비율 완화 등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주거급여) 임차급여단가 인상 등

◦ (보훈) 보상금 단가 인상

주요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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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 재정전망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으로 기준전망에 비해 작을 것

으로 예상되는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등

－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

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조정 등

－ (기타 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등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수입 590.6 645.9 671.3 699.0 724.8 756.8 788.6 822.2 856.6 891.9 4.7 

  국세수입 337.4 378.5 397.3 416.8 439.3 461.3 484.0 507.6 532.4 557.9 5.7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기준전망(B)

 총수입 590.6 646.8 675.7 703.6 728.8 760.8 792.5 826.1 860.5 895.8 4.7 

  국세수입 337.4 379.4 401.7 421.4 443.3 465.3 487.9 511.5 536.3 561.9 5.8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차 이(A�B) 합계

 총수입 0.0 -0.9 -4.4 -4.6 -4.0 -3.9 -3.9 -3.9 -3.9 -3.9 -33.4 

  국세수입 0.0 -0.9 -4.4 -4.6 -4.0 -3.9 -3.9 -3.9 -3.9 -3.9 -33.4 

  국세외수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국세수입 0.0 -0.9 -4.4 -4.6 -4.0 -3.9 -3.9 -3.9 -3.9 -3.9 -33.4 

 소득세 0.0 -0.1 -0.4 -0.4 -0.1 -0.1 -0.1 0.0 -0.1 -0.1 -1.4 

 법인세 0.0 1.5 -0.2 -0.4 0.1 0.1 0.1 0.1 0.1 0.1 0.01)

 부가가치세 0.0 0.3 0.4 0.3 0.3 0.3 0.3 0.3 0.3 0.3 2.7 

 기타 세목 0.0 -2.5 -4.2 -4.1 -4.3 -4.2 -4.2 -4.2 -4.2 -4.2 -36.3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단위: 조원)

주: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에 따른 증가분(2025년 1.5조원)이 2033년 

이후 정산됨을 가정한 값으로, 연도별 법인세의 기준전망 대비 증감분의 합과 차이가 존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xii ∙ 요 약

❑ (총지출)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로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은 기준전망

에 비해 연도별로 △0.1~2.8조원 차이가 있으며, 10년 동안 총 13.0조원 

클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기준전망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고용보험), 건강보험료율 동결(건강보험, 노

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생계급여·주거급여) 등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지출 634.8 676.9 712.3 744.1 777.5 811.5 845.5 882.0 919.2 956.6 4.7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474.0 501.3 530.8 561.0 591.3 6.4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기준전망(B)

 총지출 634.8 676.0 712.4 743.5 776.4 810.1 843.8 880.0 916.6 953.8 4.6 

  의무지출 339.4 364.2 394.3 419.0 445.5 472.6 499.6 528.9 558.5 588.5 6.3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차 이(A�B) 합계

 총지출 0.0 1.0 -0.1 0.6 1.2 1.4 1.7 2.0 2.5 2.8 13.0 

  의무지출 0.0 1.0 -0.1 0.6 1.2 1.4 1.7 2.0 2.5 2.8 13.0 

  재량지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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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의무지출 0.0 1.0 -0.1 0.6 1.2 1.4 1.7 2.0 2.5 2.8 13.0 

 복지 분야 0.0 1.3 1.6 2.3 2.5 2.6 2.8 2.9 3.4 3.5 22.9 

  고용보험 0.0 1.2 1.3 1.3 1.4 1.5 1.5 1.6 1.7 1.8 13.2 

  건강보험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0.6 

  노인장기 0.0 0.0 0.0 0.0 0.0 -0.1 -0.1 -0.1 0.0 0.0 -0.3 

  기초생활보장 0.0 0.2 0.4 1.1 1.2 1.3 1.4 1.5 1.6 1.7 10.4 

  보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지방이전재원 0.0 -0.4 -1.8 -1.9 -1.6 -1.6 -1.6 -1.6 -1.6 -1.6 -13.5 

 이자지출 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3.5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복지 분야의 하위 항목은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의

무지출에 한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 및 의무지출 변화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33.2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91.3 -88.7 -86.9 -84.1 -80.1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기준전망(B)

 관리재정수지 -95.7 -79.9 -84.7 -85.2 -89.6 -87.4 -84.7 -82.7 -79.4 -75.1 

  (GDP 대비 비율)  (-3.8)  (-3.0)  (-3.1)  (-3.0)  (-3.0)  (-2.8)  (-2.6)  (-2.5)  (-2.3)  (-2.1)

차 이(A�B) 합계

 관리재정수지 0.0 -0.6 -3.0 -3.9 -3.7 -3.9 -4.1 -4.2 -4.7 -5.0 -33.2 

  (GDP 대비 비율) (0.0)  (-0.0)  (-0.1)  (-0.1)  (-0.1)  (-0.1)  (-0.1)  (-0.1)  (-0.1)  (-0.1)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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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 및 의무지출 변화 등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2033년 기준으로 

33.5조원 클 것으로 전망(GDP 대비 비율은 2033년 기준 0.9%p 상승)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672.9 1,779.2 1,884.5 1,987.6 2,087.5 6.6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53.9) (55.1) (56.2) (57.1) (57.7)

기준전망(B)

 국가채무 1,177.1 1,279.6 1,365.9 1,457.4 1,553.6 1,657.3 1,759.7 1,860.7 1,959.1 2,054.0 6.4 

  (GDP 대비 비율) (46.2) (48.2) (49.4) (50.7) (52.0) (53.4) (54.5) (55.5) (56.3) (56.8)

차 이(A�B)

 국가채무 0.0 0.7 3.9 8.1 11.6 15.5 19.6 23.8 28.6 33.5 

  (GDP 대비 비율) (0.0) (0.0) (0.1) (0.3) (0.4) (0.5) (0.6) (0.7) (0.8) (0.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

르면, 2024~2028년 동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3.6~△

2.4% 수준 유지,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50.5%로 전망

◦ 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

리할 계획

－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2022. 7. 7.) 등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3%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동 한도를 

△2%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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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

2025

예산안

2026

계획

2027

계획

2028

계획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12.2 651.8 677.7 706.4 731.5 4.6 

 국세수입 367.3 382.4 400.4 421.4 444.3 4.9 

 국세외수입 244.9 269.4 277.2 284.9 287.2 4.1 

총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3.6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5.7 

 재량지출 309.2 311.8 312.8 317.5 323.1 1.1 

통합재정수지 -44.4 -25.6 -26.6 -23.9 -24.7 

 (GDP 대비 비율)  (-1.8)  (-1.0)  (-1.0)  (-0.8)  (-0.8)

관리재정수지 -91.6 -77.7 -75.8 -73.1 -72.2 

 (GDP 대비 비율)  (-3.6)  (-2.9)  (-2.7)  (-2.5)  (-2.4)

국가채무 1,195.8 1,277.0 1,353.9 1,432.5 1,512.0 6.0 

 (GDP 대비 비율) (47.4) (48.3) (49.1) (49.8) (50.5)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9.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중기재정전망에 비해 총수입은 5년 동안 48.0조원 크며, 총지출

은 20.8조원 작은 수준

◦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정부의 재추계(9. 26.)를 기준으로 하면, 총수입 차이

는 감소하는데, 정부가 NABO보다 5년 동안 18.4조원 클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이 중기재정전망보다 큰 반면, 총지출은 작으므

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

안 56.1조원 작으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8년 기준으로 1.9%p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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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예산 세수재추계 예산 세수재추계

총수입 21.6 -8.0 5.9 6.4 7.4 6.7 48.0 18.4 

 국세수입 29.9 0.3 3.9 3.1 4.7 5.0 46.6 17.0 

 국세외수입 -8.3 2.0 3.2 2.7 1.7 1.4 

총지출 21.9 0.5 -8.0 -13.8 -21.4 -20.8 

 의무지출 8.0 0.5 -2.8 -6.8 -13.5 -14.6 

  복지 분야 -2.2 -2.1 -4.7 -9.1 -15.4 -33.5 

  지방이전재원 9.6 1.4 1.0 1.6 1.5 15.2 

  이자지출 0.5 1.2 1.0 0.7 0.4 3.7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재량지출 13.8 0.0 -5.2 -6.9 -7.9 -6.2 

통합재정수지 -0.3 5.5 14.4 21.1 28.1 68.8 

 (GDP 대비 비율)  (-0.0) (0.2) (0.5) (0.7) (0.9)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4 2.6 2.5 5.1 6.9 12.7 

 (GDP 대비 비율)  (-0.2) (0.1) (0.1) (0.2) (0.2)

관리재정수지 4.1 2.9 11.9 16.0 21.2 56.1 

 (GDP 대비 비율) (0.1) (0.1) (0.4) (0.6) (0.7)

국가채무 18.0 -3.2 -15.9 -33.0 -53.2 　

 (GDP 대비 비율) (1.0) (0.0)  (-0.5)  (-1.2)  (-1.9)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중기재정전망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주: 1. 표 안의 수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는 2024년 예산 확정시점 기준이며, 국

가채무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시점의 전망치(1,195.1조원, GDP 대비 47.2%) 기준임

   3. 음영은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적정성)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중기재정전망에 비해 5년 동안 33.5조원 낮게 계획

◦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전망은 과거 추세와 2025년 이후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2024~2028년 동안 연평균 6.1% 

수준으로 NABO 중기재정전망의 7.6%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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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로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공적연금 12.1조원, 사회보험 9.4조원, 공공부조 10.0조원 작음

－ 이러한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등에서 발생

❑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할 경우 관리재정수

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9년부터 △3%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

◦ 2025년 이후 정부가 의도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

한 재량지출의 지출 구조조정(연평균 1.1% 증가 계획)과 세외수입 확충(연

평균 5.5% 증가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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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 전망

◦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GDP 대비 23.2%)에서 2033년 891.9조원

(24.7%)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GDP 대비 24.9%)에서 2033년 956.6조원

(26.5%)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5.7조원 적자(GDP 대비 △3.8%), 2025년 80.6조원 

적자(△3.03%), 2033년 80.1조원 적자(△2.2%)로 전망

◦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원

(57.7%)으로 연평균 6.6% 증가 전망

❑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기준전망(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을 반영

하지 않은 전망)과 비교할 때, 이번 예산안 등으로 향후 10년 동안 총수

입은 33.4조원 감소, 총지출은 13.0조원 증가 예상

◦ 예산안 등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총수입은 감소하고 총지출

은 증가하므로 관리재정수지는 10년 동안 33.2조원 악화되고, 이에 따라 국

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3년 기준으로 0.9%p 상승

❑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와 의무지출의 증가를 야기하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2029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

비 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

◦ 2025년 이후 정부가 의도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

한 재량지출의 지출 구조조정(연평균 1.1% 증가 계획)과 세외수입 확충(연

평균 5.5% 증가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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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NABO 중기재정전망 개요

1. 중기재정전망의 목적

정부는 지난 9월 2일 ｢2025년도 예산안｣ 및 향후 5개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

원배분계획을 담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5년

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51.8조원,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 예산

과 비교할 경우 총수입은 39.6조원 증가(6.5%),1) 총지출은 20.8조원 증가(3.2%)한 

규모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중기적 시계에서 전략

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5

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이후 GDP 대

비 △2.9~△2.4%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2028년 기준 1,512.0조원(GDP 대비 50.

5%2))으로 계획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하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시

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의 총수입, 총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한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

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정

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전망치인 기준전망(baseline,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는 반영하지 않은 전망)과 비교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총량의 변화를 

추정한다. 

한편,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

한 활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

1) 이러한 증가율은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의 세수 재추계(기획재정부, “2024년 세

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 9. 26.)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9% 수준이다(국세외수입의 경우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2) 이때 GDP는 정부의 경상GDP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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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

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3)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2024년 대응 방향을 따

라 2023년 대응 방식에 준하여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는 한편, 지방이전재원 

등 일부 지출을 불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Ⅰ장에서 중기재정전망의 기초변수인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설명하고, Ⅱ장에서 주요 재정총량(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에 대한 

중기재정전망의 전망 방법과 결과를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국

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를 중심으

로 설명하고,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비교하여 정부의 중

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 Ⅳ장에서는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를 요약한다.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가. 인구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

12.)의 2024~2033년 추계치(중위 가정)를 사용한다.

중기재정전망에 적용한 총 인구 수는 2024년 5,175만명에서 2033년 5,104만명

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는 2025년에 22만명(합계출산율 0.65명)까지 감소

하다가 2026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33년 28만명(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0~5세 영유아 수는 2024년 162만명에서 2033년 154만명으로 감소하

고,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994만명에서 2033년 1,42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증가세로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도 2024년 19.2%에

서 2033년 27.9%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에 이르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3%가 되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4)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획재정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9.26.

4)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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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총 인구 수(만명) 5,175 5,168 5,161 5,153 5,146 5,138 5,131 5,122 5,114 5,104 

총 인구 증가율(%)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출생아 수(만명) 22 22 23 24 25 26 26 27 27 28 

합계출산율(명) 0.68 0.65 0.68 0.71 0.75 0.78 0.82 0.85 0.88 0.92 

0~5세 인구 수(만명) 162 151 144 139 137 137 140 144 149 154 

0~5세 인구 비중(%) (3.1) (2.9) (2.8) (2.7) (2.7) (2.7) (2.7) (2.8) (2.9) (3.0)

65세 이상 인구 수(만명) 994 1,051 1,113 1,160 1,213 1,252 1,298 1,342 1,383 1,426 

65세 이상 인구 비중(%) (19.2) (20.3) (21.6) (22.5) (23.6) (24.4) (25.3) (26.2) (27.1) (27.9)

사망자 수(만명)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표 1]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자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거시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최근 중기 경제전망(｢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I~IV｣, 2024. 10.) 보고서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사용한다. 주

요 거시경제 변수로는 실질GDP 및 명목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임금상승

률, 취업자 수, 금리,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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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4~’28 평균

명목GDP 성장률 6.2 4.2 4.1 4.0 4.0 4.4

실질GDP 성장률 2.4 2.2 2.2 2.1 2.0 2.2

디플레이터 3.7 1.9 1.8 1.8 1.9 2.1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1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7

취업자 증감률 0.7 0.4 0.4 0.3 0.2 0.4

실업률 2.8 2.8 2.9 2.9 2.9 2.9

국고채금리(3년) 3.1 2.8 2.8 2.7 2.6 2.8

회사채금리(3년, AA-) 3.7 3.4 3.3 3.2 3.1 3.3

2029 2030 2031 2032 2033 ’29~’33 평균

명목GDP 성장률 3.9 3.9 3.9 3.9 3.9 3.9

실질GDP 성장률 1.9 1.9 1.9 1.9 1.9 1.9

디플레이터 1.9 2.0 2.0 2.0 2.0 2.0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8 3.8 3.8 3.8 3.8 3.8

취업자 증감률 0.1 0.1 0.1 0.0 0.0 0.1

실업률 2.9 2.9 2.9 2.9 3.0 2.9

국고채금리(3년) 2.5 2.5 2.4 2.3 2.3 2.4

회사채금리(3년, AA-) 3.0 3.0 2.9 2.9 2.8 2.9

[표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거시경제변수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2028년과 2029~2033년 중 실질GDP는 각각 연평균 2.2%,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둔화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으로 내수의 완만한 회복

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로 민간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민간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 투입량 증가세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기 실질GDP 성장률 또한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33년 기

간 중에는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로 GDP디플레이터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명목GDP 성장률은 2024~2028년과 2029~2033년 중 각각 연평균 4.4%,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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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최근 고용상황, 정부 정책 등 외생적 요인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과 GDP-고용 간 균형

관계,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바탕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았다. 2025년 

취업자 수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및 2022~2023

년 고용호황의 기저효과 등으로 11.5만명(0.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5년 기

간 중 취업자 수 증감률은 경제성장률 둔화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2024년 

0.7%에서 2028년 0.2%로 낮아질 전망이다. 실업률은 2025년 2.8%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며 2033년에는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에는 

근로자 1인당 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였다. 임금상승

률은 향후 5년 기간 중 2024년 3.2%에서 2026년 3.9%로 상승한 후 소폭 하락하여 

연평균 3.8%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2028년 중 소비자물가는 공급 병목 현상 완화에 따른 비용상승 압력 하

락과 완만한 내수 회복세 등으로 둔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2024년 2.5%에서 2025년에는 2.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이후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0%에 수렴한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통화정책 긴축기

조 완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 등은 

중기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물가 둔화, 경기둔화 등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하

방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하락한 연평균 2.8%를 기록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기준금리의 인하 폭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인하 폭도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

산 대비 높은 수준의 가계 및 기업 부채 규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제한

하여 국고채금리의 하락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 부진 심화 가능성과 물가상승률 둔화는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되어 2033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또한 국고채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2025년 연평균 3.4%로 낮아지고, 2033년 

2.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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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망 방법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전망에 필요한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각 전망항

목에 사용된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총수입과 총지출을 경상가격으로 전망하고,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정수지를 산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

한다. 이때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근거하나, 거시경제변수와 항목별 전망

모형은 NABO에 근거하므로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는 정부의 2024년 예산 및 2025

년도 예산안 등과 다르다.

[그림 1] NABO 중기재정전망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

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수입, 기타 국세외수입으

로 구분한다. 국세수입은 세목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국세외수입은 세외

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며, 의무지출은 분야별·세부사업별로 

법령의 지출요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의 예

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총량 수준에서 전망한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하며, 복지 분야는 다시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복지지출로 구분한다. 



2. 중기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 7

총수입과 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통합재정수

지를 산출하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성기

금수지를 전망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

하여 산출하며, 관리재정수지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8 ∙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1. 개 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90.6 645.9 671.3 699.0 724.8 756.8 788.6 822.2 856.6 891.9 4.7 

  (전년 대비 증가율) (2.9) (9.4) (3.9) (4.1) (3.7) (4.4) (4.2) (4.3) (4.2) (4.1)

 국세수입 337.4 378.5 397.3 416.8 439.3 461.3 484.0 507.6 532.4 557.9 5.7 

  (전년 대비 증가율)  (-1.9) (12.2) (5.0) (4.9) (5.4) (5.0) (4.9) (4.9) (4.9) (4.8)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전년 대비 증가율) (10.3) (5.6) (2.5) (3.0) (1.2) (3.5) (3.1) (3.3) (3.0) (3.0)

총지출 634.8 676.9 712.3 744.1 777.5 811.5 845.5 882.0 919.2 956.6 4.7 

  (전년 대비 증가율) (3.9) (6.6) (5.2) (4.5) (4.5) (4.4) (4.2) (4.3) (4.2) (4.1)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474.0 501.3 530.8 561.0 591.3 6.4 

  (전년 대비 증가율) (4.4) (7.6) (8.0) (6.5) (6.4) (6.1) (5.8) (5.9) (5.7) (5.4)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전년 대비 증가율) (3.8) (5.6) (2.0) (2.0) (2.0) (2.0) (2.0) (2.0) (2.0) (2.0)

통합재정수지 -44.2 -31.0 -40.9 -45.1 -52.7 -54.7 -56.9 -59.8 -62.6 -64.7 

  (GDP 대비 비율)  (-1.7)  (-1.2)  (-1.5)  (-1.6)  (-1.8)  (-1.8)  (-1.8)  (-1.8)  (-1.8)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49.5 46.8 44.0 40.6 36.6 31.8 27.1 21.5 15.4 

  (GDP 대비 비율) (2.0) (1.9) (1.7) (1.5) (1.4) (1.2) (1.0) (0.8) (0.6) (0.4)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91.3 -88.7 -86.9 -84.1 -80.1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672.9 1,779.2 1,884.5 1,987.6 2,087.5 6.6 

  (전년 대비 증가율) (4.5) (8.8) (7.0) (7.0) (6.8) (6.9) (6.4) (5.9) (5.5) (5.0)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53.9) (55.1) (56.2) (57.1) (57.7)

[표 3]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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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1.9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44.2조원 적자(GDP 대비 △1.7%)

에서 2033년 64.7조원 적자(△1.8%)로 전망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5.7조원 적자(GDP 대비 △3.8%), 

2033년 80.1조원 적자(△2.2%)로 전망된다.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이 유사

함에도 전망 시작 시점에서 총지출이 커 전망기간 동안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확대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적자 확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흑자 규모 감소

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감소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원(57.7%)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여 관리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NABO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에 근거할 경우 2029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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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및 총지출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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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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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수입 전망

가.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각 세목별로 기준전망을 하고, 

여기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다. 전망 결과, 국세

수입은 2024년 337.4조원(GDP 대비 13.2%)에서 2033년 557.9조원(15.4%)으로 연

평균 5.7% 증가할 전망이다. 2024~2033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동 기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4.0%)을 1.7%p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기전망의 첫해인 

2024년의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반등

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 2024년을 제외하고 2025년부터 2033년까지의 국

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소폭(1.0%p) 상회하는 5.0% 수준으로 전망

되는데, 이는 국내외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와 소득 및 소

비여건의 개선으로 인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증가 등 주요 세목의 증가에 기인

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국세수입 337.4 378.5 397.3 416.8 439.3 461.3 484.0 507.6 532.4 557.9 5.7

 (GDP 대비 비율) (13.2) (14.3) (14.4) (14.5) (14.7) (14.9) (15.0) (15.1) (15.3) (15.4)

 소득세 117.3 126.2 134.1 142.6 152.0 160.8 169.6 179.0 188.7 198.5 6.0

 법인세 63.6 88.1 93.2 99.4 105.9 112.0 118.3 124.9 131.7 139.0 9.1 

 부가가치세 83.2 87.8 92.3 96.5 100.8 105.2 109.9 114.6 119.6 124.8 4.6 

 기타 73.3 76.3 77.7 78.3 80.7 83.3 86.2 89.2 92.3 95.7 3.0 

[표 4] 중기재정전망: 국세수입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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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각 세목

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비임금근로자수, 사업소득 신고율 등을,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수, 명목임금상승률, 실효세율 등을 바탕으로 전망한다. 양도소득세는 금

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전망모형을 이용하였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를 비롯하여 환율, 개인 채권 및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전망모형

을 이용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망치에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

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

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소득세는 2024년 117.3조원에서 2033년 198.5조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하여 동 기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

가세는 민간소비 등의 개선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

가와 향후 부동산 시장 경기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여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한 데 기인한다. 또한, 근로소득세도 임금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 고용지표의 개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비임금근로자수, 사업소득신고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양도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 상승률, 실효세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이자･배당소득세는 금리, 경상GDP, 민간소비, 환율, 개인 채권 잔액, 개

인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표 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2) 법인세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 법인세를 구분하여, 각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각각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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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분 법인세는 먼저 2024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의 영업이익 등 실적과 8월까

지의 누적 법인세 실적을 고려하여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4년의 신고분 법인세

수를 전망한다. 다음으로 경상GDP, 설비투자, 통관수출, 특이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별 더미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망모형을 통해 2033년까지의 신고분 법

인세수를 전망한다. 원천분 법인세는 8월까지의 누적 세수실적 및 금융여건을 반영

하여 2024년 전망치를 추정한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의 금융자산, 회사채금

리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전망모형을 통해 2033년까지 전망한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된 신고분 및 원천분 법인세를 합산한 후,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

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등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

하였다.

전망 결과, 법인세는 2024년 63.6조원에서 2033년 139.0조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하여 동 기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 4.0%를 5.1%p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경상성장률과의 차이는 법인세가 중기전망의 첫해인 2024년 전년 대비 감소

하였다가 2025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 데에 기인한다. 최근 법인세는 코로나19 팬

데믹 이후 경기국면의 전환으로 세수변동성이 확대되면서, 2021년 및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26.8%, 47.1% 증가한 반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2.4% 감소하였

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2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2025년 법인세는 신고분을 중심으로 반등하여, 전년 대비 38.5%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을 제외하고 2025~2033년간 법인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5.9% 수준으로 전망되며, 내수성장 및 수출증가에 따라 연 5~6%대의 증가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 신고분은 경상GDP, 원/달러 환율, 회사채금리, 통관수출, 설비투자, 교역

조건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원천분은 경상GDP, 비금융법인의 자산, 회사채금리 등으로 구성된 회귀

모형을 통해 전망

[표 6]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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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하며, 회귀모형을 통해 산

출된 전망치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인하 등의 정책 변화

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부가가치세는 2024년 83.2조원에서 2033년 124.8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하여 동 기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 4.0%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이러

한 증가세는 소득 및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민간소비와 통관수입 등 부가가치세 국

내분과 수입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는 데에 기인한다.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 경상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

형을 통해 전망

[표 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부가가치세

(4) 기타 세목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

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세목별 모형을 통해 전망한

다. 또한,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부가세

(surtax, 附加稅)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으

며, 과년도수입은 경상성장률 및 탄력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치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전망 결과, 기타 세목은 2024년 73.3조원에서 2033년 95.7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관련 세수(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의 경우 민간소비의 증가 전망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의 소비량 증가 추세 등과 함

께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2025년 단계적으로 정상세율로 환원될 것을 

전제하여 전망하였다. 자산 관련 세수(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우 부동산 

시장 경기의 완만한 상승 추세 전망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상

속세 자녀공제 상향,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제도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16 ∙ Ⅱ. NABO 중기재정전망 결과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상속세 및 

증여세

◦ 토지 등 자산종류별 상속 및 증여가액 비중과 자산종류별 가격 상승률 전망, 

증여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

－ 단, 상속세의 경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고려하여 

전망

개별소비세

◦ 발전용 유연탄 및 유류분 개별소비세는 경상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향

후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해 전망

◦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최근의 출고량 추이를 반영하여 전망

◦ 자동차분 개별소비세는 민간소비 및 신차출고량 등을 이용하여 전망

증권거래세
◦ KOSPI와 KOSDAQ 시장별 거래대금을 경상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

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시장별 세율 반영 

인지세 ◦ 경상성장률 및 세수탄력성 등을 통해 전망

교통·에너지·

환경세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휘발유 및 경유의 수요전망 및 각 유종별 세율을 활용

해 전망

관세 ◦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

[표 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세목

나. 국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과 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이상의 기금을 제외

한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은 정부 계획안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국세외

수입은 2024년 253.2조원에서 2033년 334.0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이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GDP 대비 비율) (9.9) (10.1) (9.9) (9.8) (9.6) (9.5) (9.4) (9.4) (9.3) (9.2)

 사회보장기여금 94.2 98.0 102.0 106.0 109.9 114.0 117.7 122.2 126.4 130.7 3.7 

 연금수입 20.2 21.1 22.6 24.0 25.4 26.5 27.1 27.7 28.3 28.9 4.1 

 기타 138.8 148.3 149.4 152.2 150.2 155.0 159.8 164.7 169.5 174.3 2.6 

[표 9] 중기재정전망: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기여금,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기여금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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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국민연금기여금5)은 유형별(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 성별 ․ 연령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유형별 가입자 수는 통계청

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NABO의 연령집단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와 전체 

및 가입유형별 가입률, 연령별·성별에 따른 유형별 이동률, 연령별·성별 신규가입률 

등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령별·성별·유형별 소득분포를 고려하되,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전망한다.

사학연금기여금 수입6)은 직종별 ․ 성별 ․ 재직기간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과 개인 및 학교법인의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가입자의 직종은 교

원, 사무직원, 병원직원으로 구분하는데, 교원과 사무직원 수는 학교급별 학령인구

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를 바탕으로 전망하고, 병원직원 수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연령집단별 의료비 지출 실적을 추가로 

고려하여 전망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직종별 ․ 성별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

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다.

고용보험기여금 수입7)은 보험사업별(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

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전망한다. 임금근로자의 보수총액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자영업자의 

5) 국민연금기여금 중 고용주부담금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수입(보험료율 9.0%)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료율 4.5%)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4.5%)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금

액(보험료율 9.0%)이다.

6) 사학연금기여금 중 고용주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연금부

담금(보험료율 5.294%), 재해보상부담금(개인 연금부담금의 4.54%), 퇴직수당부담금(대학 소속 가

입자 퇴직수당 소요액의 40%)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연금부담금 중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보

험료율 9%)이다. 기여금 중 국가부담금은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분류된다. 

7)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된다. 실업급여 보험

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보험료율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보험료율 0.25 ~

0.85%).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이다. 

자영업자인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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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기여

금 증가율 등을 적용한다.

산재보험기여금 수입8)은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전망

한다. 일반사업장의 추정보수총액은 NABO 명목임금상승률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

율 등을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기여금 총액의 비율을 활용한다. 산재

보험은 2021년 7월부터는 적용제외 신청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외 가능하도록 

변경된 결과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이후 법 개

정을 통해 대상 업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2024~2025년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등이 포함된 것 외에 특별한 제도변화 없이 운

영되고 있다.

8)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

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매년 

고시된다. 고시된 2024년 기준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0.5~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0.06%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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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민

연금

◦ 유형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 (가입자 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가입률, 연령별·성별

에 따른 가입자 유형별 이동률, 연령별·성별 신규가입률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 성별 ․

연령별 가입자 수를 추계

－ (기준소득월액) 연령별·성별·가입자 유형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하고, NABO의 명목임

금상승률 적용 

사학

연금

◦ 유형별 가입자 수에 기준소득월액, 기여금부담률을 곱하여 전망

－ (가입자 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가입자 실적치, 의료비 지출 실적치 등을 바탕으로 직종

별 ․ 성별 ․ 재직기간별 가입자 수를 추계 

－ (기준소득월액) 가입자의 직종별·재직기간별·성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하고, NABO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계

고용

보험

◦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 보수총액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적용

－ 자영업자의 경우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 및 

기여금 증가율 등을 적용

산재

보험

◦ 가입자의 추정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망

－ 일반사업장의 추정보수총액은 NABO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을 적용

－ 평균 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기여금 총액의 비율로 산출하며, 2023년 수준이 유지

되는 것으로 가정

◦ 노무제공자, 중소사업주의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액에 근

거하여 산출

[표 1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결과, 국민연금기여금은 2024년 62.3조원에서 2033년 83.7조원으로 연평

균 3.3%, 사학연금기여금은 2024년 3.7조원에서 2033년 5.4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전망기간 가입자 수는 감소하지만, 명목임금의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기여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

다.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병원직원 수 증가로 인해 가입자 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여기에 명목임금의 상승 효과가 더해져 기여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

망된다. 고용보험기여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

로 2024년 18.8조원에서 2033년 27.7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산재보험기여금은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2024년 9.3조원에서 2033년 13.9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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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장기여금 94.2 98.0 102.0 106.0 109.9 114.0 117.7 122.2 126.4 130.7 3.7 

  국민연금 62.3 64.7 67.0 69.4 71.8 74.2 76.5 78.9 81.3 83.7 3.3 

  사학연금 3.7 3.9 4.0 4.2 4.4 4.6 4.8 4.9 5.2 5.4 4.2 

  고용보험 18.8 19.7 20.6 21.5 22.5 23.5 24.1 25.5 26.6 27.7 4.4 

  산재보험 9.3 9.9 10.3 10.8 11.3 11.7 12.3 12.8 13.3 13.9 4.5 

[표 11] 중기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연금수입

연금수입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

금, 군인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이때 공무원연금 수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에는 연금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없는 연금지출 부

족액에 대한 보전금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기여금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부담률과 가입자 수이

며, 기여금부담률은 현행 9%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입자 수의 경우, 

인사혁신처 자료 등을 반영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27% 증가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다만, 가입자 수 증가율 등이 낮더라도 공무원연금수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보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지출과 보전금의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다.

군인연금기여금 수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기여금부담률과 가입자 수이며, 

기여금부담률은 현행 7%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입자 수의 경우, 국

방부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계급별 정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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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무원연금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기여금부담률  9% 유지 

◦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으로 구성

－ 각 항목별 총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금액의 비율(최근  결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정)을 적용

군인연금

◦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 가입자 수는 국방부의 연도별 군인 정원 적용

－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에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기여금부담률 7% 유지

[표 12]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연금수입

전망 결과, 공무원연금기여금은 2024년 19.5조원에서 2033년 28.0조원으로 연

평균 4.1%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기여금의 증가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지

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가입자 수의 증가율은 

0.27%로 낮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기여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데, 동 부담금의 증가로 기여금의 전체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9) 군인연

금기여금의 경우 2024년 0.8조원에서 2033년 1.0조원으로 연평균 3.0% 증가할 전

망이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연금수입 20.2 21.1 22.6 24.0 25.4 26.5 27.1 27.7 28.3 28.9 4.1 

  공무원연금 19.5 20.3 21.8 23.2 24.5 25.7 26.2 26.8 27.3 28.0 4.1 

  군인연금 0.8 0.8 0.8 0.8 0.9 0.9 0.9 0.9 1.0 1.0 3.0 

[표 13] 중기재정전망: 연금수입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2024~2033년 동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연평균 3.0% 증가하고, 연금액 인상 시 적용되는 소비

자물가상승률이 전망기간 전반부에 상대적으로 높아 퇴직연금 지출액 증가에 누적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지출액 중 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보전금도 연동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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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국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및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및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전망한

다. 전자의 경우, 2024년은 8월 기준 진도율을 고려하여 전망하고 2025년은 정부 

예산안을 반영하며, 2026년 이후는 2024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망한다.10)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융자원금회수 등)과 연금수입을 제외한 공무원연금·군

인연금의 수입(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융자원금회수 등)은 각 사회보험의 전망

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하고, 사회보장성기금 및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제외한 기금

수입의 경우 2024~2028년 기간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며, 2029년 이

후는 NABO 경상GDP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전망 결과, 사회보장기여금 및 연금수입을 제외한 기타 국세외수입은 2024년 

138.8조원에서 2033년 174.3조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다.

3. 총지출 전망

가.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한

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급여별 수급자 수와 지원단가 등을 추정하여 전망하며, 

수급요건과 지원단가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 전망에 근거하여 전망하며, 현행 교부율이 유지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자지출은 국고채 및 국민주택채 이자지출과 기타로 구분

하여 전망하고, 기타 의무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10) 2025년 정부 예산안의 세외수입은 36.6조원으로 전년 대비 일시적인 수입(국세물납주식매각대 

3.7조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2024년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다. 

즉, 2024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 다시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6년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세외수입의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준

하여 전망한 이유는 과거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이 1.9%(2018~2023년)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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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결과, 의무지출은 2024년 339.4조원에서 2033년 591.3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

야 의무지출은 2024년 171.3조원에서 2033년 312.9조원으로 연평균 6.9%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3.5%에서 2033년 

6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474.0 501.3 530.8 561.0 591.3 6.4 

 (GDP 대비 비율) (13.3) (13.7) (14.3) (14.6) (14.9) (15.3) (15.5) (15.8) (16.1) (16.3)

 (총지출 대비 비중) (53.5) (53.9) (55.3) (56.4) (57.4) (58.4) (59.3) (60.2) (61.0) (61.8)

 복지 분야 171.3 184.0 198.5 214.0 229.5 245.0 260.5 277.8 295.3 312.9 6.9 

  공적연금 78.5 86.4 94.8 103.8 113.4 123.0 132.2 142.9 153.7 164.9 8.6 

  사회보험 38.2 39.8 42.0 44.1 46.2 48.5 50.9 53.3 55.8 58.0 4.8 

  공공부조 41.3 44.0 47.8 52.0 55.4 58.5 61.9 65.6 69.3 73.0 6.5 

  기타 13.4 13.7 13.9 14.2 14.5 15.0 15.5 16.0 16.6 17.0 2.7 

 지방이전재원 130.1 141.0 151.9 159.6 168.6 177.3 186.3 195.7 205.6 215.7 5.8 

 이자지출 26.4 28.7 31.3 33.7 36.3 39.0 41.3 43.7 45.9 48.0 6.8 

 기타 의무지출 11.5 11.4 12.6 12.3 12.2 12.6 13.1 13.6 14.2 14.7 2.8 

[표 14] 중기재정전망: 의무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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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분야 의무지출

(가) 공적연금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지출로, 연금

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국민연금급여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

로 구분하고, 각 유형을 다시 세분하여 지출액을 전망한 후 합산한다.11) 급여유형별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급여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평균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이

때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는 전망기간의 연도별 ․ 가입유형별 ․ 성별 ․ 연령별 ․ 가입기간

별로 가입자 수에 수급자 발생률과 급여 선택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연금급여

의 경우 수급개시 이후 사망 전까지 급여를 지속 수급하므로, 수급 개시 시점 이후

의 계속수급자 수는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급여유형별 수급액 

단가는 성별 ․ 가입기간별 소득과 가입기간 등을 활용하여 급여별 산식에 따라 산출

한다. 연금급여의 수급 개시 시점 이후의 단가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단가에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사학연금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분

하고,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 등으로 세분하여 지출액을 

전망한 후 합산한다. 급여유형별 지출액은 급여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수급액 단가

를 곱하여 전망한다. 이때 수급자 수는 성별 ․ 직종별(교원·사무직원·병원직원) ․ 연령

별 ․ 재직기간별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연금선택률,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급여유형별 수급액 단가는 성별 ․ 직종별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과 연

금지급률, 재직기간 등을 적용하여 급여별 산식에 따라 전망한다. 연금급여의 수급 

개시 시점 이후의 단가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의 단가에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공무원연금급여는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

양비, 장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로 구성된다. 

퇴직자 수는 인사혁신처 자료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수를 전망한 후, 2023년 결산 

기준 직종별·성별·재직기간별·연령별 퇴직률과 공무원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선택률, 유유족률 등을 활용하여 퇴직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를 전

11) 예를 들어, 노령연금의 경우 일반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

용된 노령연금, 연계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출액을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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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2024년 직종별·재직기간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

로 각 급여별로 전망한다. 기수급자들이 수급하는 퇴직연금, 유족연금은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군인연금급여는 공무원연금과 유사하게 퇴직급여(유족급여 포함), 퇴직수당, 재

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

위금)로 구성된다. 가입자 수는 국방부의 군인 계급별 정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구분하여 전망한다. 기수급자는 2024년 급

여별 수급자 수에 국방부의 군인과 유족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

자는 국방부의 전역 예상 인원에 대한 전망치를 활용한다. 급여별 지출액은 2024년 

계급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로 전망한다. 기수급자들이 수급하는 퇴

역연금, 유족연금은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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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민연금

◦ 급여지출액은 노령연금(조기, 특례, 소득활동, 연기, 연계 등),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각 급여유형별로 수급

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후 합산 

사학연금

◦ 급여지출액은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

제일시금 등),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급여 등으로 구분하고, 각 급여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추계한 후 합산

공무원연금

◦ 급여지출액은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포함), 유족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포함), 퇴직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

◦ 가입자 수는 인사혁신처 자료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고, 퇴직률, 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신규 수급자 수 추계

－ 기수급자 수는 2023년 말 기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공무원 사망률, 유유족률 

등을 적용하여 전망

군인연금

◦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

직일시금, 전환유족연금 포함)과 퇴직수당,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

금(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분하여 추계

◦ 수급자 수는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기수급자는 

국방부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전망하며 신규 수급자는 국방부의 전역 예

상 인원 전망을 활용

[표 1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결과, 국민연금급여는 2024년 43.5조원에서 2033년 109.6조원으로 연평균 

10.8%, 사학연금급여는 2024년 5.7조원에서 2033년 9.4조원으로 연평균 5.7%, 공무

원연금급여는 2024년 24.9조원에서 2033년 40.2조원으로 연평균 5.4%, 군인연금급여

는 2024년 4.3조원에서 2033년 5.8조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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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공적연금 의무지출 78.5 86.4 94.8 103.8 113.4 123.0 132.2 142.9 153.7 164.9 8.6 

 국민연금 43.5 48.9 54.8 61.2 68.0 75.4 83.2 91.5 100.3 109.6 10.8 

 사학연금 5.7 6.2 6.6 7.0 7.4 7.9 8.3 8.7 9.0 9.4 5.7 

 공무원연금 24.9 26.9 28.7 30.8 33.0 34.6 35.4 37.2 38.7 40.2 5.4 

 군인연금 4.3 4.5 4.6 4.8 5.0 5.1 5.3 5.5 5.6 5.8 3.4 

[표 16] 중기재정전망: 공적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회보험

사회보험 의무지출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지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

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및 공무원·교원에 대한 국가의 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보험별 전망모형에 근거하여 전망한다.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등으

로 구성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세부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로 구성된다. 의무지출 사업비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전망한다. 수급자 수의 경우 구직급여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에 근거하

여 추정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였다.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산재보상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

로 구성된다. 산재보험급여는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전망하는데, 

급여별 신규 수급자 수는 산재보험급여 유형에 따라 재해율, 사망만인율, 신규 수급

자 수 증가율 등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의 

일반사망률)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급여단가는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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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공

무원·교원에 대한 국가의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된다.12)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

반회계)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전망하되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

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 전망치, 

징수율을 곱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와 일부 정책 변화에 따른 보험료 추계액을 가감

하여 전망한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가입자 유형

별, 연령군별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중을 곱하여 전망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NABO 임금근로자 전망치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7.09%)된 점과13)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08.30.)에 

따른 지출 증가분을 정책 변화로 반영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정부지원

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과 공무원·교원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부담금,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에 대한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14)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하여 전망하며,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율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전망

에 반영하였으나,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재 미정이므로 2024년 보험료

율 인상률(1.09%)을 준용하여 전망하였다.

12)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

정에 포함된다.

13)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 9. 6.)

1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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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고용보험

◦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추계

－ 수급자 수는 NABO 실업자 수 전망치(구직급여),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

(모성보호육아지원)에 근거

－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은 최근 실적치 반영

산재보험

◦ 급여별 수급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계

－ 신규 수급자 수는 재해율, 사망만인율, 신규 수급자 수 증가율 등에 근거

－ 계속 수급자 수는 연령별 사망률(통계청 일반사망률) 등 반영

－ 지급단가는 최근 실적치 반영

건강보험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되며, 건강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

당연도 보험료율 전망치, 징수율을 곱하고 소득월액 보험료 등 제도에 따

른 보험료를 가감하여 전망

◦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은 각각 최근 3년 평균 인상률과 2025년도 예

산안 반영

－ 보험료율의 경우 ’26년~’28년은 해당 기간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정수준(1.5% 

내)으로 유지한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08.30.)｣에 따라 ’23년 인상률

(1.43%) 유지, ’29년 이후는 보험료율 동결 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2.05%) 적

용, ’32년부터는 보험료율 상한(8%) 적용

－ 국고지원금: (일반회계) 2025년도 예산안 비율(12.1%), (기금) 2025년도 예산

안 금액 유지 가정

노인장기

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연동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추계는 건강보험료 수입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전망과 동일하게 가정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 인상률(1.09%) 적용 

－ 국고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비율(20%) 적용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최근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연령대

별, 등급별, 급여종류별 조성법으로 추계하여 산출

[표 17]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사회보험 의무지출

전망 결과,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24년 14.8조원에서 2033년 21.0조원으로 연

평균 4.0%, 산재보험 의무지출은 2024년 7.7조원에서 2033년 11.4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4년 13.2조원에서 2033년 

20.9조원으로 연평균 5.3%,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2024년 2.5조원에서 2033

년 4.6조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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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험 의무지출 38.2 39.8 42.0 44.1 46.2 48.5 50.9 53.3 55.8 58.0 4.8 

 고용보험 14.8 14.8 15.5 16.3 17.0 17.9 18.7 19.4 20.2 21.0 4.0 

 산재보험 7.7 8.2 8.6 9.0 9.4 9.8 10.2 10.6 11.0 11.4 4.5 

 건강보험 13.2 14.1 15.0 15.7 16.4 17.3 18.2 19.2 20.2 20.9 5.3 

 노인장기요양보험 2.5 2.7 2.9 3.1 3.3 3.6 3.8 4.1 4.4 4.6 7.1 

[표 18] 중기재정전망: 사회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의무지출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와 국

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기

초생활보장 급여는 과거 실적치와 거시·인구변수 등을 활용하여 급여항목별 대상자 

수 또는 대상 가구 수를 추정한 후, 급여항목별 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반영

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4년 기준 기준연금액(최대 월 급여액)은 334,810원이다. 기초

연금의 재정전망은 가구 및 수급자 유형을 구분(단독 ․ 부부1인 ․ 부부2인 수급, 무연

금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수급, 전액·감액 수급 등)하여 유형별로 수급자 수에 1인당 

평균 수급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65

세 인구를 바탕으로 수급률을 적용하여 전체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각 유형별 수

급자 비중을 적용하여 유형별 수급자 수를 추정한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NABO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수급 직전년도 수치)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유형별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유형별 감액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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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기초)은 18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

급권자(｢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가 아닌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수당(기초)의 재정전망은 유형별 수급자 수에 유형별 단가

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유형은 재가 수급 장애인과 시설급여 수급 장애인으로 

나눈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장애발생률과 수급

대상자 비율을 적용한 후, 재가급여 수급 장애인 비율과 시설급여 수급 장애인 비

율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유형별 단가는 유형별 1인당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전망한

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중

복)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연령집단별·

유형별 수급자 수에 급여 단가를 곱하여 전망한다. 수급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

계의 18세 이상 인구에 중증장애인 비율과 수급자 비율을 적용한 후, 연령집단별·

유형별 비중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이때 연령집단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며, 

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재가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시설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특례 등으로 구분된다. 급여 단가는 기초급여의 경우 NABO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수급 직전년도 수치)를 적용하여 전망하되 부부 수급자에게는 감액률을 적

용하여 전망하고, 부가급여의 경우 급여 단가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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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 및 시설수급자 수에 연간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

◦ (의료급여) 종별(1종, 2종,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연간 종별 단가, 국

고보조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급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인구에 급여항목별·학교급

별 수급자 비율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

을 곱하여 전망

◦ (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하는 수급가

구 수(일반, 청년)와 수급율, 지급단가 및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추산 

◦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수에 급여단가를 곱하여 추계

기초연금
◦ 유형별(가구 유형, 공적연금 수급유형, 전액 ․ 감액수급 등으로 구분) 수급

자 수에 평균 수급액을 적용하여 추계

장애수당

(기초)
◦ 유형별(재가·시설) 수급자 수에 유형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장애인연금
◦ 연령집단별·유형별(재가, 시설, 차상위, 차상위 초과, 특례 등) 수급자 수

에 각각의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

[표 19]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공공부조 의무지출

전망 결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4년 19.6조원에서 2033년 36.6조원으로 연

평균 7.2%, 기초연금은 2024년 20.7조원에서 2033년 35.2조원으로 연평균 6.1% 증

가할 전망이다. 장애수당(기초)는 2024년 0.15조원에서 2033년 0.21조원으로 연평균 

4.0%, 장애인연금은 2024년 0.9조원에서 2033년 1.0조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이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공공부조 의무지출 41.3 44.0 47.8 52.0 55.4 58.5 61.9 65.6 69.3 73.0 6.5 

 기초생활보장 급여 19.6 20.6 22.6 25.3 27.0 28.7 30.5 32.5 34.6 36.6 7.2 

 기초연금 20.7 22.4 24.1 25.6 27.3 28.7 30.3 31.9 33.5 35.2 6.1 

 장애수당(기초) 0.15 0.16 0.16 0.17 0.18 0.19 0.19 0.20 0.21 0.21 4.0 

 장애인연금 0.9 0.9 0.9 0.9 1.0 1.0 1.0 1.0 1.0 1.0 1.0 

[표 20] 중기재정전망: 공공부조 의무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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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복지지출

기타 복지지출은 보훈, 아동수당, 부모급여,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보철구지급,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금과 수당은 대상·훈

격·급수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15) 지급단가를 추정하여 이를 곱하여 전망한

다.16)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결산 실적을 바탕으로 장기추

계모형17) 등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대상자 수의 경우 시계열 

전망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지급개월은 전망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 가정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미만 영아에 대

한 급여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를 추정한 후 0세와 1세에 

대한 1인당 지원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전망한다. 다만,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영

유아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24.06)됨에 따라, 부모급여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1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2025년도 예산

안에서는 교육부 이관분으로 편성되어 이를 전망에 반영하였다.

15) 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인 ｢국가보훈

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의 모형을 활용하되, 2023년까지의 결산 기준 지급대

상 인원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16) 이때, 보상금 및 수당 단가의 인상률은 정책변수로서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

준전망은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정책변화를 고려한 전망은 

2025년도 예산안의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2025년도 예산안은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

수당,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였으며,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

공로수당은 전년 대비 3만원씩 인상되었다. 

17)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대상자 및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2년 수행한 연구

용역보고서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사업 장기전망 모형연구｣의 모형을 활용하되, 2023년 결산 

기준 지급대상인원 및 단가를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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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제외한 기타 복지지출은 대지급금 지급, 한부모가

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4~2028년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9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

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보훈

◦ 보상금과 수당은 대상·훈격·급수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지급단가를 추

정한 후 이를 곱하여 전망

◦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대상자 및 단가는 장기추계모형 적용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대상자는 시계열 분석 모형 적용, 지급개월은 동일하게 

유지

아동수당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 추정

◦ 수급자 수에 1인당 지원단가인 월 10만원을 적용하여 추계

부모급여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급자 수 추정

◦ 0세 및 1세 수급자 수에 연령별 1인당 지원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추계

◦ 영유아 보육 업무의 교육부로의 이관에 따른 보육료 이관분 반영18)

기타
◦ 2024~2028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9년 이후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21]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기타 복지지출

전망 결과, 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2024년 5.4조원에서 2033년 7.6조원으로 연

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2024년 2.1조원에서 2033년 1.8조원으로 

연평균 1.8% 감소할 전망이나, 부모급여는 2024년 2.2조원에서 2033년 2.5조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전망이다.

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 수에 어린이집 이용률 등을 적용하여 연령별 어린

이집 이용 영유아 수를 추정한 뒤 이에 지원단가와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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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기타 복지지출 13.4 13.7 13.9 14.2 14.5 15.0 15.5 16.0 16.6 17.0 2.7 

 보훈 5.4 5.7 5.9 6.1 6.4 6.6 6.9 7.2 7.5 7.6 3.9 

 아동수당 2.1 2.0 1.9 1.8 1.7 1.7 1.7 1.7 1.8 1.8 -1.8 

 부모급여 2.2 2.1 2.1 2.2 2.3 2.4 2.4 2.5 2.5 2.5 1.5 

 기타 3.6 3.9 4.0 4.0 4.1 4.3 4.4 4.6 4.8 5.0 3.7 

[표 22] 중기재정전망: 기타 복지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방이전재원

의무지출 성격의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

료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

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

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한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NABO 전망에 근거하며, 2024년

의 경우 NABO 전망에 따른 세수 결손(△29.9조원)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즉, 

2024년 예산(66.8조원) 대비 4.2조원을 불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23년 정산분(△2.9조원)을 반영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

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19)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

국세 및 교육세는 NABO 전망에 근거하며, 2024년의 경우 NABO 전망에 따른 세

수 결손(△29.9조원)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즉, 2024년 예산(68.9조원) 대비 5.4조

원을 불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23년 정산분

(56억원)을 반영하였다.

19) 이때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

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 참고). 차감 항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

계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의 재정소요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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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으로 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5년까지만 전망한다.20)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등

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다.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4년까지만 전망한다.21)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교부세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및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산출

－ (2024년) 세수 결손을 고려하여 예산(66.8조원) 대비 4.2조원 불용

－ (2025년)  2023년 정산분(△2.9조원) 반영

－ (2026~2033년) NABO 국세수입 전망에 근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내국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에 해당

하는 금액과 교육세로 산출

－ (2024년) 세수 결손을 고려하여 예산(68.9조원) 대비 5.4조원 불용

－ (2025년)  2023년 정산분(56억원) 반영

－ (2026~2033년) NABO 국세수입 전망에 근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2024~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 (2026~2033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2025년 12월 31일)로 

지출 미발생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2024~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 반영

◦ (2026~203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2024년 12월 31일)

로 지출 미발생

[표 23]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지방이전재원

전망 결과, 지방교부세는 2024년 62.5조원에서 2033년 103.5조원으로 연평균 

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4년 63.4조원에서 2033년 112.2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 2025년 전망치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의 금액으로 가정한다.

21) 2024년 전망치는 정부의 2024년 예산상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5년도 예산안에 2023년 정산분

(53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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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130.1 141.0 151.9 159.6 168.6 177.3 186.3 195.7 205.6 215.7 5.8 

 지방교부세 62.5 66.4 72.7 76.4 80.8 85.0 89.3 93.8 98.6 103.5 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4 71.5 79.2 83.2 87.8 92.4 97.0 101.9 107.0 112.2 6.5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 3.1 ― ― ― ― ― ― ―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0.9 0.01 ― ― ― ― ― ― ― ― ―

[표 24] 중기재정전망: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이 2024년 말까지이나, 2025년도 예산안에 2023년 정

산분(53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

지출, 기타 이자지출로 구성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기발행 국고채의 이자지출과 신규 발

행 국고채의 이자지출로 구분하여 전망한다. 신규 발행 국고채는 NABO 관리재정

수지 전망치의 일정 비율로 추정하는데, 동 비율(95.4~111.8%)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근거하여 산출한다.22)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연도)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를 적용하는데, NABO 국고채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은 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발행금

액과 5년 만기 시의 이자율에 대한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2024년부터 2028년

까지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이자지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

채권과 이자율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2029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행 금액

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기타 이자지출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청약저축 이자지급,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구분된다.23) 우체국예금 수신고(평

잔), 청약저축 상환액,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액 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

한 후 각각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이자지출에 반영하는 이자율은 NABO 

회사채금리(3년, AA-) 또는 국고채금리(3년)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22) 2029년 이후는 동 비율을 100%로 가정한다.

23) 그밖에 기타 이자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있는데, 

2024~2028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으로 하며, 2029년 이후는 2028년 금액과 동일하게 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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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고채 

이자지출

◦ 국고채 잔액은 기발행 국고채와 신규발행 국고채로 구분

－ 전망 시점 보유 국고채는 기발행 국고채로 분류

－ 신규 발행 국고채는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전망치의 일정 비율로 발행

한다고 가정(2025년 111.8%, 2026년 106.2%, 2027년 107.0%, 2028년 95.4%, 

2029년 이후 100%)

◦ 신규 발행 국고채의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 적용

－ 국고채 이자율 전망치는 NABO 국고채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 (2024~2028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및 해당 

이자율에 따라 전망

◦ (2029~203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행 계획 반영

기타 

이자지출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우체국예금 수신고

(평잔) 반영 후 추세 반영, 이자율은 NABO 회사채금리(3년, AA-)에 근거

하여 추정

◦ (청약저축 이자지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청약저축 상환액 반영 후 추세 반

영, 이자율은 NABO 국고채금리(3년 만기)에 근거하여 추정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

소벤처기업진흥채권 잔액 반영 후 추세 반영, 이자율은 NABO 국고채금

리(3년)에 근거하여 추정

[표 25]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이자지출

전망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2024년 21.4조원에서 2033

년 43.3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이자지출은 관리재

정수지 적자의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로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 이자지출은 2024년 1.1조원에서 2033

년 1.0조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이자지출은 2024년 4.0

조원에서 2033년 3.6조원으로 연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총지출 전망 ∙ 39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이자지출 26.4 28.7 31.3 33.7 36.3 39.0 41.3 43.7 45.9 48.0 6.8 

 국고채 이자지출 21.4 24.0 26.7 29.5 32.1 34.5 36.9 39.2 41.3 43.3 8.2 

 국민주택채 이자지출 1.1 1.0 1.0 0.7 0.9 1.1 0.9 1.0 1.0 1.0 -0.6 

 기타 4.0 3.7 3.6 3.5 3.4 3.4 3.5 3.5 3.6 3.6 -1.1 

[표 26] 중기재정전망: 이자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의

무지출로, 공익기능증진 직불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된

다. 2024~2028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2029년 이후

는 NABO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망 결과, 2024년 11.5조원에서 2033년 14.7조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24)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기타 의무지출 11.5 11.4 12.6 12.3 12.2 12.6 13.1 13.6 14.2 14.7 2.8 

[표 27] 중기재정전망: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의무지출과 달리 

그 규모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향후 재량지

출 수준을 전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24) 2023년 기타의무지출은 7.2조원이었으나, 2024년 예산상 11.5조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유보통합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료(2024년 예산 3.2조원) 사업 등이 복지부 소관 복지분야 의무지출에서 교

육부 소관 기타의무지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정부조직법｣ 개정(2024.2.13., 시행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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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4년의 경우 예산은 확정되었으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지출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망한다. 2023년 세수 결손에 대

응해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뿐 아니라 재량지출도 일부 불용하

였는데, 올해도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작년 수준(예산 대비 집행률 95.4%)으로 

불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2024년 재량지출 전망치는 2024년 예산(309.2조

원)보다 13.8조원 감소한 295.4조원으로 예상된다.

2025년의 재량지출은 예산안(311.8조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2026년 이후

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최근 증

가한 재량지출 수준(2025년도 예산안 기준 GDP 대비 11.7%)의 실질가치가 향후 

전망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 (2024년) 2024년 세수 결손 규모와 정부의 2023년 세수 결손 대응에 준하

여 전망

◦ (2025년) 2025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망

◦ (2026~2033년)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표 28]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재량지출

전망 결과, 재량지출은 2024년 295.4조원에서 2033년 365.4조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11.6%에서 

2033년 10.1% 수준으로 하락하며,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46.5%에서 2033년 38.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GDP 대비 비율) (11.6) (11.7) (11.5) (11.3) (11.1) (10.9) (10.7) (10.5) (10.3) (10.1)

 (총지출 대비 비중) (46.5) (46.1) (44.7) (43.6) (42.6) (41.6) (40.7) (39.8) (39.0) (38.2)

[표 29]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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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수지 전망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

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44.2조원 적자(GDP 대비 △1.7%), 2025년 31.0조원 

적자(△1.2%), 2033년 64.7조원 적자(△1.8%)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총수입 증

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이 유사함에도 전망 시작연도의 총수입 금액보다 총지출의 규

모가 더 커 총지출 증가폭이 크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5년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9.4% 증가하나, 총지출은 6.6%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어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규모는 2024년 51.6조원(GDP 대비 2.0%)에서 2033년 

15.4조원(0.4%)으로 전망되는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기여금 수입 증가 

둔화 및 급여지출 증가로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5.7조원 적자(GDP 대비 △3.8%), 2025년 80.6조원 적자(△3.03%), 2033년 

80.1조원 적자(△2.2%)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9년 이후

에 △3% 미만으로 전망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통합재정수지 -44.2 -31.0 -40.9 -45.1 -52.7 -54.7 -56.9 -59.8 -62.6 -64.7 

 (GDP 대비 비율)  (-1.7)  (-1.2)  (-1.5)  (-1.6)  (-1.8)  (-1.8)  (-1.8)  (-1.8)  (-1.8)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49.5 46.8 44.0 40.6 36.6 31.8 27.1 21.5 15.4 

 (GDP 대비 비율) (2.0) (1.9) (1.7) (1.5) (1.4) (1.2) (1.0) (0.8) (0.6) (0.4)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91.3 -88.7 -86.9 -84.1 -80.1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표 30]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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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관리재정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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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전망

※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의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총수입·

총지출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나, 아래에서는 정부의 ｢2024~2028년 중

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과 비교하기 위해 동 계획의 수지 산출 방식을 

따름(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범위는 표주에 표시함)

❑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수지는 2024년 48.9조원 흑자에서 2033년 12.5조원 흑자로 

전망기간 흑자 규모 감소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93.4 96.2 99.9 103.6 107.2 110.7 114.0 117.3 120.4 123.4 3.1

지 출 44.5 49.9 55.8 62.2 69.1 76.5 84.3 92.7 101.5 110.8 10.7

수 지 48.9 46.3 44.2 41.4 38.1 34.2 29.7 24.6 18.9 12.5 

적립금 1,084.7 1,131.1 1,175.2 1,216.7 1,254.8 1,289.1 1,318.8 1,343.4 1,362.2 1,374.8 2.7

중기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학연금

◦ 사학연금기금수지는 2024년 0.6조원 흑자에서 2028년 0.2조원 적자로 

전환된 후 2033년 1.2조원 적자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7.1 7.3 7.5 7.7 7.9 8.1 8.3 8.4 8.6 8.8 2.5

지 출 6.4 6.8 7.2 7.7 8.1 8.5 8.9 9.3 9.7 10.0 5.1

수 지 0.6 0.5 0.3 0.0 -0.2 -0.4 -0.6 -0.9 -1.1 -1.2 

적립금 27.0 27.5 27.8 27.8 27.6 27.2 26.6 25.7 24.7 23.4 -1.6

중기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국가부담금 등 정부내부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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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기금수지는 2024년 4.5조원 적자에서 2033년 11.1조원 적자

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확대

－ 다만, 국가부담금과 국가보전금 등을 포함한 수지는 2024년 2.1

조원 흑자에서 2033년 0.8조원 적자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22.0 22.9 24.4 25.9 27.2 28.4 29.0 29.6 30.2 30.9 3.9

지 출 26.5 28.5 30.3 32.4 34.6 36.3 37.2 39.0 40.5 42.0 5.3

수지1 -4.5 -5.6 -5.9 -6.6 -7.4 -7.9 -8.2 -9.3 -10.3 -11.1 

수지2 2.1 1.5 1.6 1.4 1.0 1.0 0.9 0.2 -0.4 -0.8

적립금 16.2 16.6 16.8 17.2 17.3 17.7 17.8 18.2 18.3 18.7 1.6

중기재정전망: 공무원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주: 1. 수지1=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금이자상환)

   2. 수지2=수입(자체수입+국가보전금 등 정부내부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차입

금이자상환+정부내부지출)

   3. 적립금: 유동성 위기 등을 대비한 책임준비금 성격으로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군인연금

◦ 군인연금기금수지는 2024년 3.5조원 적자에서 2033년 4.7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 확대

－ 다만, 국가부담금과 국가보전금 등을 포함한 수지는 2024년 0.04

조원 흑자에서 2033년 0.04조원 흑자로 소규모 흑자 유지 예상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0.8 0.8 0.9 0.9 0.9 0.9 1.0 1.0 1.0 1.0 3.0

지 출 4.3 4.5 4.6 4.8 5.0 5.1 5.3 5.5 5.6 5.8 3.4

수지1 -3.5 -3.6 -3.8 -3.9 -4.1 -4.2 -4.3 -4.5 -4.6 -4.7 

수지2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적립금 1.1 1.1 1.1 1.2 1.2 1.3 1.3 1.3 1.4 1.4 3.1

중기재정전망: 군인연금기금수지

(단위: 조원, %)

주: 1. 수지1=수입(자체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2. 수지2=수입(자체수입+국가보전금 등 정부내부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정부내

     부지출)

   3. 적립금: 유동성 위기 등을 대비한 책임준비금 성격으로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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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금수지는 2024년 1.4조원 흑자에서 2033년에는 3.9조원 흑

자로 흑자 규모 확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19.9 20.8 21.8 22.8 23.8 24.8 25.5 27.0 28.2 29.4 4.4 

지 출 18.5 19.0 20.5 21.3 22.2 22.2 23.0 23.8 24.6 25.5 3.6 

수 지 1.4 1.8 1.3 1.4 1.6 2.6 2.6 3.2 3.6 3.9 

적립금 9.2 11.0 12.4 13.8 15.4 18.0 20.6 23.8 27.4 31.3 14.6 

중기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주: 1. 수지=수입(자체수입+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예수원금상

환 등 정부내부지출)

   2.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향후 예수원금 등의 상환 일정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산재보험

◦ 산재보험기금수지는 2024년 1.1조원 흑자에서 2033년에는 2.1조원 

흑자로 흑자 규모 확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10.8 11.4 12.0 12.5 13.0 13.6 14.2 14.8 15.4 16.1 4.6

지 출 9.7 10.2 10.7 11.2 11.6 12.1 12.6 13.0 13.5 14.0 4.2

수 지 1.1 1.2 1.2 1.3 1.4 1.5 1.6 1.8 1.9 2.1 

적립금 25.1 26.3 27.6 28.9 30.3 31.9 33.5 35.3 37.2 39.3 5.1

중기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수지

(단위: 조원, %)

주: 수지=수입(자체수입+전입금+예탁이자수입)-지출(사업비+기금운영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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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2026년에 적자 전환 후 2031년에 누적 준비금 소진 예상

－ 재산보험료 축소(2024. 2.)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2년) 

등에 따른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의료개혁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 지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101.0 106.8 114.7 121.2 128.0 135.8 144.2 153.1 162.2 169.1 5.9

지 출 98.3 106.2 116.1 126.2 135.3 144.2 156.6 170.0 182.0 197.4 8.1

수 지 2.7 0.9 -0.5 -4.0 -6.3 -8.4 -12.4 -16.9 -19.8 -28.3

준비금 30.7 31.6 31.1 27.1 20.8 12.4 0.04 ― ― ―

중기재정전망: 건강보험수지

(단위: 조원, %)

주: 1. 보험료율의 경우 ’26년~’28년은 해당 기간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정수준(1.5% 내)으로 

유지한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08.30.)｣에 따라 ’23년 인상률(1.43%) 유지, ’29

년 이후는 보험료율 동결 전 최근 3년 평균 인상률(2.05%) 적용, ’32년부터는 보험료

율 상한(8%) 적용

   2. 건강보험 지출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08.30.)에 따른 건강보험투자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8년에 적자 전환 후 2032년 준비금 소진 예상

－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2년)과 수입에 비해 높은 지출 

증가율로 수지 악화 예상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 입 16.7 17.9 19.5 20.9 22.4 24.1 25.9 27.9 30.0 31.8 7.4 

지 출 15.5 17.2 18.9 20.8 23.1 25.5 28.1 30.7 33.5 36.9 10.1 

수 지 1.2 0.7 0.5 0.1 -0.7 -1.4 -2.2 -2.8 -3.6 -5.2 

준비금 6.0 6.7 7.2 7.3 6.6 5.1 3.0 0.1 ― ― 　

중기재정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단위: 조원, %)

주: 건강보험료율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2024년 수준(1.09%)씩 인상하는 것으

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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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채무 전망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25)로 구분할 수 있고, 성질에 따라 적

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

상환 시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회계 적자

보전, 공적자금 국채상환 등이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의미하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있다.

총수입·총지출 전망에 근거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자

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규모를 추정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

외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그리고 지방정부 순채무의 경우 2024~2028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금액과 동일하게 가정하며, 2029년 이후는 경상GDP 성

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26) 다만, 금융성 채무 중 2024년 예산상 원화표

시 외평채 발행 규모(18.0조원)는 관련 법률27)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2024년

에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25)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잔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6) 다만, 적자성 채무 중 규모가 작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8년 수

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4.7.10., 의안번호 2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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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 적자성 채무

－ (일반회계 적자보전) 관리재정수지의 일정 비율*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대비 적자성 국

채 증가분의 비율(2025년 111.8%, 2026년 106.2%, 2027년 107.0%, 2028년 

95.4%, 2029년 이후 100%)

－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2024~2028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금액 

반영, 2029년 이후는 2028년 수준 유지

－ (지방정부 순채무) 2024~2028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금액 반영, 2029년 

이후는 경상GDP 성장률로 증가

◦ 금융성 채무

－ 2024~2028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금액 반영, 2029년 이후는 경상

GDP 성장률로 증가(단, 원화표시 외평채의 경우 2024년 미발행 가정)

[표 31]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국가채무

전망 결과,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원(57.7%)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 중 적

자성 채무는 2024년 767.9조원(GDP 대비 30.1%)에서 2033년 1,545.2조원(42.7%)으

로 연평균 8.1%, 금융성 채무는 2024년 375.0조원(GDP 대비 14.7%)에서 2033년 

503.5조원(13.9%)으로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4년 34.1조원(GDP 대비 1.3%)에서 2033년 38.8조원(1.1%)으로 연평균 1.4% 증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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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A+B)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672.9 1,779.2 1,884.5 1,987.6 2,087.5 6.6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53.9) (55.1) (56.2) (57.1) (57.7)

 중앙정부 채무(A) 1,143.0 1,245.6 1,336.5 1,433.1 1,533.2 1,639.6 1,744.7 1,848.5 1,950.3 2,048.7 6.7 

 (GDP 대비 비율) (44.8) (46.9) (48.4) (49.9) (51.3) (52.8) (54.1) (55.1) (56.0) (56.6)

  적자성 채무 767.9 852.0 937.6 1,024.8 1,113.8 1,204.7 1,293.6 1,380.6 1,464.9 1,545.2 8.1 

  (GDP 대비 비율) (30.1) (32.1) (33.9) (35.7) (37.3) (38.8) (40.1) (41.2) (42.1) (42.7)

  금융성 채무 375.0 393.6 398.9 408.3 419.3 434.9 451.1 467.9 485.4 503.5 3.3 

  (GDP 대비 비율) (14.7) (14.8) (14.4) (14.2) (14.0) (14.0) (14.0) (14.0) (13.9) (13.9)

 지방정부 순채무(B) 34.1 34.7 33.2 32.4 32.0 33.3 34.6 35.9 37.3 38.8 1.4 

  (GDP 대비 비율) (1.3) (1.3) (1.2) (1.1) (1.1) (1.1) (1.1) (1.1) (1.1) (1.1)

[표 32]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6] 국가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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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2022년 기준

❑ IMF의 선진국(Advanced Economies)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현황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

체 및 비영리공공기관 포괄

－ 중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이며, 포괄범위 상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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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개 요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예

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baseline)과 중기재정

전망의 결과를 비교한다.28)

기준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기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정책 변화는 다

음과 같다. 먼저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

득세는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법인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등이 

있으며, 기타 세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등이 

있다.

주요 정책 변화

국세수입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전자신고 세

액공제 축소,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등

◦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

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조정 등

◦ (기타 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등

[표 33] 주요 정책 변화: 총수입

총지출의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의무지출의 경우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육아지

원 사업 확대,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증가 둔화, 생계급여 및 주

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보훈 보상금의 단가 인상 등이 있다. 

28) 국세외수입과 재량지출의 경우 기준전망과 재정전망의 결과가 동일한데, 이는 해당 전망항목에서 

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 기준전망과 재정전망을 동일하게 

전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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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변화

의무지출

◦ (고용보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확대

◦ (건강보험)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둔화

◦ (노인장기)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둔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등

◦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비율 완화 등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주거급여) 임차급여단가 인상 등

◦ (보훈) 보상금 단가 인상

[표 34] 주요 정책 변화: 총지출

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

가. 개 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의 결과를 중기재정전망과 비교한다. 

기준전망의 주요 재정총량 전망 결과를 보면,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에서 

2033년 895.8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3.8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1.7%에서 2033년 △1.6%로 전망

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3.8%에서 2033년 △2.1%로 전

망된다.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54.0조원

(56.8%)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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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90.6 646.8 675.7 703.6 728.8 760.8 792.5 826.1 860.5 895.8 4.7 

  (전년 대비 증가율) (2.9) (9.5) (4.5) (4.1) (3.6) (4.4) (4.2) (4.2) (4.2) (4.1)

 국세수입 337.4 379.4 401.7 421.4 443.3 465.3 487.9 511.5 536.3 561.9 5.8 

  (전년 대비 증가율)  (-1.9) (12.4) (5.9) (4.9) (5.2) (5.0) (4.9) (4.8) (4.8) (4.8)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전년 대비 증가율) (10.3) (5.6) (2.5) (3.0) (1.2) (3.5) (3.1) (3.3) (3.0) (3.0)

총지출 634.8 676.0 712.4 743.5 776.4 810.1 843.8 880.0 916.6 953.8 4.6 

  (전년 대비 증가율) (3.9) (6.5) (5.4) (4.4) (4.4) (4.3) (4.2) (4.3) (4.2) (4.1)

 의무지출 339.4 364.2 394.3 419.0 445.5 472.6 499.6 528.9 558.5 588.5 6.3 

  (전년 대비 증가율) (4.4) (7.3) (8.3) (6.3) (6.3) (6.1) (5.7) (5.9) (5.6) (5.4)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전년 대비 증가율) (3.8) (5.6) (2.0) (2.0) (2.0) (2.0) (2.0) (2.0) (2.0) (2.0)

통합재정수지 -44.2 -29.2 -36.7 -39.9 -47.6 -49.3 -51.3 -53.9 -56.2 -58.0 

  (GDP 대비 비율)  (-1.7)  (-1.1)  (-1.3)  (-1.4)  (-1.6)  (-1.6)  (-1.6)  (-1.6)  (-1.6)  (-1.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50.7 48.1 45.3 42.0 38.1 33.4 28.7 23.2 17.1 

  (GDP 대비 비율) (2.0) (1.9) (1.7) (1.6) (1.4) (1.2) (1.0) (0.9) (0.7) (0.5)

관리재정수지 -95.7 -79.9 -84.7 -85.2 -89.6 -87.4 -84.7 -82.7 -79.4 -75.1 

  (GDP 대비 비율)  (-3.8)  (-3.0)  (-3.1)  (-3.0)  (-3.0)  (-2.8)  (-2.6)  (-2.5)  (-2.3)  (-2.1)

국가채무 1,177.1 1,279.6 1,365.9 1,457.4 1,553.6 1,657.3 1,759.7 1,860.7 1,959.1 2,054.0 6.4 

  (전년 대비 증가율) (4.5) (8.7) (6.7) (6.7) (6.6) (6.7) (6.2) (5.7) (5.3) (4.8)

  (GDP 대비 비율) (46.2) (48.2) (49.4) (50.7) (52.0) (53.4) (54.5) (55.5) (56.3) (56.8)

[표 35] 기준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4 ∙ Ⅲ.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나. 총수입

(1) 개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재정전망은 기준전망에 비해 연

도별로 0.9~4.6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총 33.4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수입 590.6 645.9 671.3 699.0 724.8 756.8 788.6 822.2 856.6 891.9 4.7 

  국세수입 337.4 378.5 397.3 416.8 439.3 461.3 484.0 507.6 532.4 557.9 5.7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기준전망(B)

 총수입 590.6 646.8 675.7 703.6 728.8 760.8 792.5 826.1 860.5 895.8 4.7 

  국세수입 337.4 379.4 401.7 421.4 443.3 465.3 487.9 511.5 536.3 561.9 5.8 

  국세외수입 253.2 267.4 274.0 282.2 285.5 295.5 304.6 314.6 324.2 334.0 3.1 

차 이(A�B) 합계

 총수입 0.0 -0.9 -4.4 -4.6 -4.0 -3.9 -3.9 -3.9 -3.9 -3.9 -33.4 

  국세수입 0.0 -0.9 -4.4 -4.6 -4.0 -3.9 -3.9 -3.9 -3.9 -3.9 -33.4 

  국세외수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36]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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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수입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과 비교할 

경우 연도별로 0.9~4.6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33.4조원 작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

정안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세법개정안은 국세수입 총

액을 기준으로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는 통합

고용세액공제 재설계 등이 있으며, 기타 세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

세표준 조정 등이 있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국세수입 0.0 -0.9 -4.4 -4.6 -4.0 -3.9 -3.9 -3.9 -3.9 -3.9 -33.4 

 소득세 0.0 -0.1 -0.4 -0.4 -0.1 -0.1 -0.1 0.0 -0.1 -0.1 -1.4 

 법인세 0.0 1.5 -0.2 -0.4 0.1 0.1 0.1 0.1 0.1 0.1 0.01)

 부가가치세 0.0 0.3 0.4 0.3 0.3 0.3 0.3 0.3 0.3 0.3 2.7 

 기타 세목 0.0 -2.5 -4.2 -4.1 -4.3 -4.2 -4.2 -4.2 -4.2 -4.2 -36.3 

[표 3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국세수입

(단위: 조원)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에 따른 증가분(2025년 1.5조원)이 2033년 

이후 정산됨을 가정한 값으로, 연도별 법인세의 기준전망 대비 증감분의 합과 차이가 존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1~0.4조원 작으며, 10년 동안 1.4조원 작다. 이는 중기재정전망에 정부 세법개정안

에 따라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세수 

감소 효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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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자녀 ·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10만원씩 확대

※ 공제대상별 금액(1명/2명/3명 이상, 만원): 15/35/1인당 30 → 25/55/1인당 40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3,800만원 → 4,400만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대상(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축소 및 공

제한도 축소(세무대리인 300만원 →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500만원)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 유상감자시 주식취득가액 초과금액,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가산에서 제외

[표 38] 주요 정책 변화: 소득세

법인세는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0.1~1.5조원 차이가 있으나, 

10년 동안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29) 이는 통합투자세액

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정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서로 상쇄된 데에 기인

한다.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 증가분 공제율: 기술별로 3~4%에서 10%로 상향

◦ 통합고용세액공제 재설계

－ 고용지원 대상 확대: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계속고용인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기업규모별 · 근로자 유형별로 1인당 

400~1,550만원에서 400~2,400만원으로 확대하고, 탄력고용인원에 대한 공제 신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정

－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종료, 고용증대 추가감면 확대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100%

－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기업에 대한 감면을 수도권과 수도권외로 구분

하여 차등적으로 감면율 적용

－ 감면한도 신설: 연간 5억원

[표 39] 주요 정책 변화: 법인세

29)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의 세수 증가효과(2025년 1.5조원)의 

향후 정산분을 가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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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목은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 대비 연도별로 2.5~4.3조원 작으며, 10

년 동안 36.3조원 작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반영한 결과

이다.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0%

－ 세율 10% 적용 과표구간 조정: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자녀공제 확대: 1인당 5천만원 → 5억원

[표 40] 주요 정책 변화: 기타 세목

다. 총지출

(1) 개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중기재정전망의 총지

출은 기준전망과 연도별로 △0.1~2.8조원 차이가 있으며, 10년 동안 총 13.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정책 변화를 2025년부터 반영하므로 2024년의 경우 차이가 

없으며, 재량지출의 경우 기준전망과 재정전망을 동일하게 전망하므로 기준전망과 

재정전망 간 총지출 차이는 모두 의무지출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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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총지출 634.8 676.9 712.3 744.1 777.5 811.5 845.5 882.0 919.2 956.6 4.7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474.0 501.3 530.8 561.0 591.3 6.4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기준전망(B)

 총지출 634.8 676.0 712.4 743.5 776.4 810.1 843.8 880.0 916.6 953.8 4.6 

  의무지출 339.4 364.2 394.3 419.0 445.5 472.6 499.6 528.9 558.5 588.5 6.3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차 이(A�B) 합계

 총지출 0.0 1.0 -0.1 0.6 1.2 1.4 1.7 2.0 2.5 2.8 13.0 

  의무지출 0.0 1.0 -0.1 0.6 1.2 1.4 1.7 2.0 2.5 2.8 13.0 

  재량지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41]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의무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은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전망과 비

교할 경우 △0.1~2.8조원 차이가 있으며, 10년 동안 총 13.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전망과 비교하여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이 큰 이유는 의무지출 분야에 

따라 다른데,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

과 10년 동안 22.9조원 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

른 국세수입 감소로 10년 동안 13.5조원 작고, 이자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중기재

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10년 동안 3.5조원 클 것으로 전망

된다.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결과가 동일하다.30)

30)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정책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전망을 중

기재정전망과 동일하게 가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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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의무지출 0.0 1.0 -0.1 0.6 1.2 1.4 1.7 2.0 2.5 2.8 13.0 

 복지 분야 0.0 1.3 1.6 2.3 2.5 2.6 2.8 2.9 3.4 3.5 22.9 

  고용보험 0.0 1.2 1.3 1.3 1.4 1.5 1.5 1.6 1.7 1.8 13.2 

  건강보험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0.6 

  노인장기 0.0 0.0 0.0 0.0 0.0 -0.1 -0.1 -0.1 0.0 0.0 -0.3 

  기초생활보장 0.0 0.2 0.4 1.1 1.2 1.3 1.4 1.5 1.6 1.7 10.4 

  보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지방이전재원 0.0 -0.4 -1.8 -1.9 -1.6 -1.6 -1.6 -1.6 -1.6 -1.6 -13.5 

 이자지출 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3.5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42]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차이(기준전망 대비 증감):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에서 기준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복지 분야의 하위 항목은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의

무지출에 한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항목별로 보면, 먼저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전망기간 동

안 13.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경

우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12.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2025년 시행 예정인 육아휴직 급여 단가의 상향 조정 및 기간 연장, 단기 육아

휴직과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전망기간 동안 0.6조원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적용대상 연령 

확대 및 기준급여의 상한액 인상을 반영한 결과이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기준

전망에 비해 전망기간 동안 0.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연장될 계획을 반영하였

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 시행할 예정인 난임치료휴가 급여31)는 전망기간 동안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1)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에 대해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60 ∙ Ⅲ.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6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되

는데, 이는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7.09%)에 따른 결과이다. 다만, 2032년 이후

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이 상한(8%)에 도달함에 따라 기준전망과의 차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의 차이만을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3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7.09%)이 동결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이 감소하고 이와 비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 변화

고용보험 

의무지출

◦ 육아휴직급여

－ (단가 인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으로 

상향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인상(200→250만원)

－ (기간 연장)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 6개월)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 (단기 육아휴직 도입) 2주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

－ (육아휴직 통합신청 도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시 신청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대상자 증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단가 인상) 기준급여 월 상한액 인상(200→220만원)

－ (연령 확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적용대상 연령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지급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5→20일)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2일)

건강보험 

의무지출

◦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7.09%)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된 건

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및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증가율 

둔화

◦ 2025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금액 준용

노인장기

의무지출

◦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7.09%)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과 연동된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증가율 둔화

[표 43] 주요 정책 변화: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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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10.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9.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5년의 정책변화(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 승용자

동차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자 확대)

와 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까지 단계적 인상) 등에 따른 변화를 반

영하였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

로 전망되는데, 이는 부양비32) 부과율을 현행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강생활유지비를 현행 월 6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상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육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03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

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2024년 

대비 각각 초등학생 5.3%, 중학생 3.7%, 고등학생 5.3%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9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

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

원~2.4만원(3.2~7.8%)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수선비용 단가를 인상한 것에 주

로 기인한다. 

32)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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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정책 변화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 승용자동차 기준 완화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자동차 

→ (정책 변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 

－ (현행)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정책 변화)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노인 근로소득공제(20만원 공제+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적용 대상자 

확대

－ (현행) 75세 이상  → (정책 변화) 65세 이상

◦ 대상자 확대

－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3% 이하  → 

(2027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

(의료급여) 

◦ 부양비* 부과비율 완화(2025.1.1. 시행 예정)

－ 2024년 30% 또는 15% → 2025년 10%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2025.1.1. 시행 예정)

－ 2024년 월 6천원 → 2025년 월 12천원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2024년 대비 초등 5.3% 중등 3.7%, 고등 5.3% 인상

(주거급여) 

◦ 임차급여단가 인상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4년 대비 1.1만원~2.4만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2~7.8% 인상) 

◦ 수선유지급여 지원단가 인상 

－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2024년 대비 133만원~360만원 인상(전년 대비  

평균 29.0% 인상)

◦ 수선유지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에 대하여 수선비용의 90%를 지급하

였으나, 중위소득 40% 이하로 확대(｢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제정 2024.8.27., 시행 2025.1.1.)

[표 44] 주요 정책 변화: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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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분야 의무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0.2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보상금 및 수당 단가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

주요 정책 변화

보훈

◦ 보상금 및 수당 등의 단가는 국회 예산 확정 후 매년 12월 각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결정 

－ 보상금 5% 인상(7급 추가 2% 인상)

－ 무공영예수당 3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 4·19혁명공로수당 3만원 인상

－ 간호수당 5% 인상

－ 6·25자녀수당 5% 인상(신규승계자녀 추가 18.3% 인상)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5% 인상

[표 45] 주요 정책 변화: 기타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13.5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중기재정전

망의 국세수입이 기준전망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이자지출은 기준전망에 비해 10년 동안 3.5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중기재정전망이 기준전망에 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 적자국채 발

행 규모가 커진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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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량지출

중기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은 기준전망과 동일하며, 2024년의 경우 앞에서 서술한 것

처럼 세수 결손으로 지출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

(309.2조원)보다 13.8조원 감소한 295.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의 재량지출은 예산안(311.8조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2026년 이후

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11.6%에서 2033년 10.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337.5 344.3 351.2 358.2 365.4 2.4 

 (GDP 대비 비율) (11.6) (11.7) (11.5) (11.3) (11.1) (10.9) (10.7) (10.5) (10.3) (10.1)

[표 46] 중기재정전망: 재량지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량지출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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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수지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의무지출의 증가 등 2025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중기재정전망의 통합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46.4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는 기준전

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33.2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통합재정수지 -44.2 -31.0 -40.9 -45.1 -52.7 -54.7 -56.9 -59.8 -62.6 -64.7 

  (GDP 대비 비율)  (-1.7)  (-1.2)  (-1.5)  (-1.6)  (-1.8)  (-1.8)  (-1.8)  (-1.8)  (-1.8)  (-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49.5 46.8 44.0 40.6 36.6 31.8 27.1 21.5 15.4 

  (GDP 대비 비율) (2.0) (1.9) (1.7) (1.5) (1.4) (1.2) (1.0) (0.8) (0.6) (0.4)

 관리재정수지 -95.7 -80.6 -87.7 -89.1 -93.4 -91.3 -88.7 -86.9 -84.1 -80.1 

  (GDP 대비 비율)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기준전망(B)

 통합재정수지 -44.2 -29.2 -36.7 -39.9 -47.6 -49.3 -51.3 -53.9 -56.2 -58.0 

  (GDP 대비 비율)  (-1.7)  (-1.1)  (-1.3)  (-1.4)  (-1.6)  (-1.6)  (-1.6)  (-1.6)  (-1.6)  (-1.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1.6 50.7 48.1 45.3 42.0 38.1 33.4 28.7 23.2 17.1 

  (GDP 대비 비율) (2.0) (1.9) (1.7) (1.6) (1.4) (1.2) (1.0) (0.9) (0.7) (0.5)

 관리재정수지 -95.7 -79.9 -84.7 -85.2 -89.6 -87.4 -84.7 -82.7 -79.4 -75.1 

  (GDP 대비 비율)  (-3.8)  (-3.0)  (-3.1)  (-3.0)  (-3.0)  (-2.8)  (-2.6)  (-2.5)  (-2.3)  (-2.1)

차 이(A�B) 합계

 통합재정수지 0.0 -1.8 -4.3 -5.2 -5.1 -5.4 -5.6 -5.8 -6.4 -6.7 -46.4 

  (GDP 대비 비율) (0.0)  (-0.1)  (-0.2)  (-0.2)  (-0.2)  (-0.2)  (-0.2)  (-0.2)  (-0.2)  (-0.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0.0 -1.2 -1.3 -1.3 -1.4 -1.5 -1.5 -1.6 -1.7 -1.8 -13.2 

  (GDP 대비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리재정수지 0.0 -0.6 -3.0 -3.9 -3.7 -3.9 -4.1 -4.2 -4.7 -5.0 -33.2 

  (GDP 대비 비율) (0.0)  (-0.0)  (-0.1)  (-0.1)  (-0.1)  (-0.1)  (-0.1)  (-0.1)  (-0.1)  (-0.1)

[표 47]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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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마. 국가채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및 의무지출의 증가 등 2025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기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간 총 33.5조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재정전망의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3년 기준 

57.7%로 기준전망(56.8%)에 비해 0.9%p 상승한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제외한 적

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기준전망과 중기재정전망을 동일하게 가정하므로 차이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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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중기재정전망(A)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672.9 1,779.2 1,884.5 1,987.6 2,087.5 6.6 

  (GDP 대비 비율) (46.2) (48.2) (49.6) (51.0) (52.4) (53.9) (55.1) (56.2) (57.1) (57.7)

  중앙정부채무 1,143.0 1,245.6 1,336.5 1,433.1 1,533.2 1,639.6 1,744.7 1,848.5 1,950.3 2,048.7 6.7 

    적자성 채무 767.9 852.0 937.6 1,024.8 1,113.8 1,204.7 1,293.6 1,380.6 1,464.9 1,545.2 8.1 

    금융성 채무 375.0 393.6 398.9 408.3 419.3 434.9 451.1 467.9 485.4 503.5 3.3 

  지방정부 순채무 34.1 34.7 33.2 32.4 32.0 33.3 34.6 35.9 37.3 38.8 1.4 

기준전망(B)

 국가채무 1,177.1 1,279.6 1,365.9 1,457.4 1,553.6 1,657.3 1,759.7 1,860.7 1,959.1 2,054.0 6.4 

  (GDP 대비 비율) (46.2) (48.2) (49.4) (50.7) (52.0) (53.4) (54.5) (55.5) (56.3) (56.8)

  중앙정부채무 1,143.0 1,244.9 1,332.6 1,425.0 1,521.5 1,624.1 1,725.1 1,824.7 1,921.7 2,015.2 6.5 

    적자성 채무 767.9 851.3 933.7 1,016.7 1,102.2 1,189.2 1,274.0 1,356.8 1,436.4 1,511.7 7.8 

    금융성 채무 375.0 393.6 398.9 408.3 419.3 434.9 451.1 467.9 485.4 503.5 3.3 

  지방정부 순채무 34.1 34.7 33.2 32.4 32.0 33.3 34.6 35.9 37.3 38.8 1.4 

차 이(A�B)

 국가채무 0.0 0.7 3.9 8.1 11.6 15.5 19.6 23.8 28.6 33.5 

  (GDP 대비 비율) (0.0) (0.0) (0.1) (0.3) (0.4) (0.5) (0.6) (0.7) (0.8) (0.9)

  중앙정부채무 0.0 0.7 3.9 8.1 11.6 15.5 19.6 23.8 28.6 33.5 

    적자성 채무 0.0 0.7 3.9 8.1 11.6 15.5 19.6 23.8 28.6 33.5 

    금융성 채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정부 순채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48]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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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기재정전망과 기준전망의 비교: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3.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4년 예산 기준 612.2조원

에서 2028년 731.5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하고,33) 총지출은 같은 기간 656.6조

원에서 756.2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수지는 개선되는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도 예산안 기준 77.7조원 적자에서 2028년 72.2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된다.

33) 다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총수입은 세수 결손 29.6조원으로 인해 

582.6조원으로 예상되며,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24~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5.9%로 높아

진다(이때 2024년 국세외수입은 예산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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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경상GDP 대비 비율을 △3.0% 이내로 관

리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인데, 총지출은 

2024년 예산 대비 3.2%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은 6.5%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세외수입 중 세외수입은 2024년 예산 대비 29.8%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0.8% 증가에 그쳐 2024년 예산에 비해 수지가 개선된다. 다만, 관리재

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8

년에 50.5%로 상승한다.

2024

예산

2025

예산안

2026

계획

2027

계획

2028

계획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12.2 651.8 677.7 706.4 731.5 4.6 

 국세수입 367.3 382.4 400.4 421.4 444.3 4.9 

 국세외수입 244.9 269.4 277.2 284.9 287.2 4.1 

총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3.6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5.7 

 재량지출 309.2 311.8 312.8 317.5 323.1 1.1 

통합재정수지 -44.4 -25.6 -26.6 -23.9 -24.7 

 (GDP 대비 비율)  (-1.8)  (-1.0)  (-1.0)  (-0.8)  (-0.8)

관리재정수지 -91.6 -77.7 -75.8 -73.1 -72.2 

 (GDP 대비 비율)  (-3.6)  (-2.9)  (-2.7)  (-2.5)  (-2.4)

국가채무 1,195.8 1,277.0 1,353.9 1,432.5 1,512.0 6.0 

 (GDP 대비 비율) (47.4) (48.3) (49.1) (49.8) (50.5)

[표 49]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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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

(1) 거시경제변수 차이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반영

하여 전망하지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변수와 전망모형 등이 정부와 달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있다. 

먼저, NABO(2024.10.11.)와 정부(2024.7.3.)의 경상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정

부의 경상GDP 성장률은 2024년 5.5%34)에서 2025년 4.5%, 2026년 4.3%, 2027년 

4.2%, 2028년 4.1% 수준이다. 반면, NABO가 전망에 적용한 경상GDP 성장률은 

2024년의 경우 정부보다 높지만, 2025년 이후는 정부보다 0.1~0.3%p 낮은 수준이

다. 이러한 경상GDP 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구성하는 개별 항

목의 전망치뿐 아니라 재정총량의 GDP 대비 비율도 차이가 발생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국가재정운용계획(A) 5.5 4.5 4.3 4.2 4.1 

중기재정전망(B) 6.2 4.2 4.1 4.0 4.0 

차이(A�B) -0.7 0.3 0.2 0.2 0.1 

[표 5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경상GDP 성장률

(단위: %, %p)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전망치는 2024년 예산 확정시점(GDP 구계열 기준)이 아니라 ｢2024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및 2025년도 예산안 제출시점(GDP 신계열 기준)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34) 2024년 예산 확정시점(GDP 구계열 기준)이 아니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및 

2025년도 예산안 제출시점(GDP 신계열 기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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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경상GDP 성장률

(단위: %)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전망치는 2024년 예산 확정시점(GDP 구계열 기준)이 아니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및 2025년도 예산안 제출시점(GDP 신계열 기준)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총량 차이

총량 수준에서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총수입의 경

우 5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48.0조원 크며, 총지출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20.8조원 작은 수준이다. 총수입은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크고, 총지출은 작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

정수지 적자가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56.1조원 작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8년 기준으로 1.9%p 낮다. 

다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35)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2024년 총수입은 세수 

결손(29.6조원)으로 인해 582.6조원으로 예상되므로3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

전망 간 차이는 감소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18.4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35) 기획재정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 9. 26.

36) 정부의 2024년 국세외수입 전망은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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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예산 세수재추계 예산 세수재추계

총수입 차이 21.6 -8.0 5.9 6.4 7.4 6.7 48.0 18.4 

 국세수입 차이 29.9 0.3 3.9 3.1 4.7 5.0 46.6 17.0 

 국세외수입 차이 -8.3 2.0 3.2 2.7 1.7 1.4 

총지출 차이 21.9 0.5 -8.0 -13.8 -21.4 -20.8 

 의무지출 차이 8.0 0.5 -2.8 -6.8 -13.5 -14.6 

  복지 분야 -2.2 -2.1 -4.7 -9.1 -15.4 -33.5 

  지방이전재원 9.6 1.4 1.0 1.6 1.5 15.2 

  이자지출 0.5 1.2 1.0 0.7 0.4 3.7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재량지출 차이 13.8 0.0 -5.2 -6.9 -7.9 -6.2 

통합재정수지 차이 -0.3 5.5 14.4 21.1 28.1 68.8 

 (GDP 대비 비율)  (-0.0) (0.2) (0.5) (0.7) (0.9)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차이
-4.4 2.6 2.5 5.1 6.9 12.7 

 (GDP 대비 비율)  (-0.2) (0.1) (0.1) (0.2) (0.2)

관리재정수지 차이 4.1 2.9 11.9 16.0 21.2 56.1 

 (GDP 대비 비율) (0.1) (0.1) (0.4) (0.6) (0.7)

국가채무 차이 18.0 -3.2 -15.9 -33.0 -53.2 　

 (GDP 대비 비율) (1.0) (0.0)  (-0.5)  (-1.2)  (-1.9)

[표 5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중기재정전망 대비 증감)

(단위: 조원, %p)

주: 1. 표 안의 수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는 2024년 예산 확정시점 기준이며, 국

가채무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시점의 전망치(1,195.1조원, GDP 대비 47.2%) 기준임

   3. 음영은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항목별로 차이를 보면, 국세수입의 경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24년은 

세수 재추계 기준)이 중기재정전망보다 연도별로 0.3~5.0조원 크게 전망하였으며, 

2024~2028년 동안 총 17.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정부의 세수 재추계 전망과 

NABO 전망치는 0.3조원 차이로 유사한 수준이다. 2025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이 NABO 전망치보다 3.9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상성장률 등 경제전

망에 있어서 정부(4.5%)가 NABO(4.2%)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예상하여 높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경상성장률의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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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지표 또한 정부가 NABO보다 높게 전망하였다. 또한, 부동산 경기 회복에 있어서 

NABO는 최근 주택매매가격 하락세37)를 반영하여 정부보다 완만한 회복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점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 2026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은 

중기재정전망보다 2026년 3.1조원, 2027년 4.7조원, 2028년 5.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동 기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NABO 전망치를 0.1~0.2%p 상회하는 

것과 2026년 이후 전망의 베이스인 2025년 NABO의 전망치가 정부 전망치보다 3.9조원 

낮은 것에 기인한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은 연도별로 △8.3~3.2조

원의 차이가 있으며, 2024~2028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총 1.4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은 2025년 이후와 달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외수입이 중기재

정전망보다 작은데(△8.3조원), 중기재정전망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이 예산(26.5조원) 대비 4.4조원 클 것으로 전망하기 때

문이다.38)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도 2024년 8월까지의 수납실적을 반영한 결과, 예

산(28.2조원) 대비 2.6조원 추가로 수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이후의 국세외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큰데, 이러

한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 수입 전망 차이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의 사회보장기여

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13.8조원 작은데, 정부의 2024~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동 수입은 매년 증가하였고, 2014년부

터 2023년까지 10년간 매년 전년 대비 증가율은 4.4~7.7% 수준(연평균 증가율 

6.2%)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망한 증가율은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기금운용수익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7.1조원 큰데, 

정부의 2024~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9.6% 수준이다. 중기재정전망은 과거 적립금 

규모와 이자수입 발생 추이 간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아 이자수입이 2028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7)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24.8월) 전국 0.24 수도권 0.53 (9월) 전국 0.17 수도권 0.39

38)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수익(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4년

에 전년도 결산 대비 11.1% 감소한 26.5조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6.9% 증

가한 33.7조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후 2028년 38.2조원까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

다. NABO는 2024년 8월까지의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2024년의 이자수입이 전년도 결산 대비 

3.8% 증가한 31.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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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

국세수입

◦ 2024~2028년간 경상성장률 등 경제전망의 차이

－ 2025년 경상성장률(NABO 4.2% vs. 정부 4.5%) 및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에서 

정부가 NABO보다 높게 전망

－ 2026년 이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이 NABO 전망을 0.1~0.2%p 상회

국세외수입

◦ (국민연금) 2024년은 8월까지의 수납실적을 반영한 결과 차이 발생, 2025년 

이후는 전망모형의 차이

◦ (세외수입) 2024년은 8월까지의 수납실적을 반영한 결과 차이 발생, 2025년 

이후는 전망모형과 거시경제변수 등에 대한 전망 차이

[표 5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 원인: 총수입

의무지출의 경우 2024~2028년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14.6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정부가 NABO보다 낮게 계

획하고 있으나,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 등은 정부가 NABO보다 크다. 

먼저,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33.5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항목별로 보면 공적연금 12.1조원, 사회보험 9.4

조원, 공공부조 10.0조원 등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 추세 및 2025년 정책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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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는 실적치, 2024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2024년 이후 수치에는 영유아보육료가 제외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이전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15.2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의 경우 세수 결손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중기재정

전망보다 9.6조원 큰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기재정전망은 2024년 세수 

결손을 반영한 NABO 국세수입 전망에 근거하여 지방이전재원을 전망하였기 때문

이다. 즉, 2024년 예산(139.8조원) 대비 9.6조원을 불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25년 이후의 지방이전재원 차이는 NABO와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차이에서 기

인한다. 

한편, 이자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3.7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NABO 간 이자지출의 차이는 주로 국고채 이자지출에서 

발생하는데,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규모와 이자율 차이, 그리고 전망모형 차

이에서 비롯된다. 중기재정전망은 2025~2028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81.7~95.3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여 국고채 이자지출이 2024년 21.4조원에서 2028년 

32.1조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68.9~86.8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국고채 이자지출을 2024년 예산 22.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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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8년 32.7조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NABO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정부보다 크나, 국고채 이자율은 최근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

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25

년도 예산안 상 3.4%이나, NABO는 3.0%로 전망하였다.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6.2조원 작을 것으

로 전망된다. 2024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하여 예산(309.2조

원)보다 13.8조원 감소한 295.4조원으로 전망하였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2024년 

예산)이 NABO보다 크다. 2025년의 재량지출은 예산안(311.8조원)과 동일한 금액으

로 전망하고, 2026년 이후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증가율(’25년 증가율 0.8%, ’26년 

0.3%, ’27년 1.5%, ’28년 1.8%)이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2024~2028년 단순 평

균 2.1%)보다 낮으므로 2026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더 작

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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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

의무지출

(복지 분야)

◦ (국민연금) 2024년은 8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로 차이 발생, 2025

년 이후는 수급자 수 및 평균연금급여 수급액에 대한 전망모형의 차이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에 기인 

◦ (사학연금) 2024년은 8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로 차이 발생, 2025

년부터는 수급자 수 및 평균 연금급여 수급액에 대한 전망모형의 차이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에 기인 

◦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등 전망모형의 

차이

◦ (군인연금) 2024년의 경우 7월 말 기준 퇴직급여 집행 실적을 반영한 결과

로 차이가 발생하였고 2025년 이후는 수급자 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등 

전망모형의 차이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증가율 전망의 차이

－ NABO 재정전망: 연평균 5.7% 증가 가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3.4%, 2026~2028년 연평균 0.5% 미만 증가 가정

◦ (생계급여) 2024년은 8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로 차이 발생, 2025년

부터는 가구원수별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액에 대한 전망모형의 차이에 기인

◦ (주거급여) 주거급여 가구 추정을 위한 원자료 및 추계방법, 기준임대료 인

상율 전망간의 차이가 발생 

◦ (의료급여) 진료비 단가 증가율 전망의 차이

◦ (기초연금) 2024년은 8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결과로 차이 발생, 2025년

부터는 유형별 수급자 수 및 감액자의 급여 감액률 등 전망모형의 차이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에 기인 

(지방이전재원) 

◦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전망 차이

(이자지출) 

◦ 적자국채 발행 규모 및 국고채금리 등 차이

재량지출

◦ (2024년) 중기재정전망은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으나,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예산 기준

◦ (2025년)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동일

◦ (2026~2028년) 중기재정전망은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 전망

[표 5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과의 차이 원인: 총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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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68.8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총수입은 NABO보다 크고, 총지출은 작으므로 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더 작다. 다만, 2024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2024

년 예산)의 총수입이 세수 결손 등을 반영한 중기재정전망보다 크고(21.6조원), 총지

출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출 불용 등을 반영한 중기재정전망보다 커(21.9조원)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24년 예산)이 중기재정전망보다 0.3조원 크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흑자 규모가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12.7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입은 정부가 NABO보다 크나, 지출

은 작으므로 흑자 규모는 정부가 큰 것이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정부 예산상 수입

이 NABO 전망보다 작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흑자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NABO의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이 정부보다 5.5조원 정도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

년 동안 56.1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회보장성기금수입을 제외한 정부의 총

수입은 NABO보다 크고, 사회보장성기금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은 작으므로 관리재

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더 작은 것이다.

끝으로, 국가채무의 경우 2028년 기준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

다 53.2조원 작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NABO보다 작으므로 정부의 

국가채무 수준도 낮은데, 다만 2024년의 경우는 2024년 예산에 편성된 원화표시 외

평채(외국환평형기금 18.0조원)의 연내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의 국가

채무 규모가 NABO보다 18.0조원 크다.39) 한편,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8년 기준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1.9%p 낮은 수준이다. 이

러한 차이는 국가채무 규모뿐 아니라 경상GDP 전망치 차이에서도 비롯되는데, 

2024~2025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비율이 중기재정전망보다 높은 

것은 동 기간에 정부의 경상GDP가 NABO보다 낮기 때문이다.

39) 정부의 2024년 국가채무 규모는 2024년 예산 확정시점이 아닌, 2025년도 예산안 제출시점의 전

망치(1,195.1조원, GDP 대비 47.2%)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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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기재정운용 평가

(1)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적정성

NABO의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

획은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하였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4년 예산 169.2조

원,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81.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8년

은 214.1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NABO의 중기재

정전망은 2024년 171.3조원에서 2028년 229.5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재정전망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

영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전망 결과이므로 두 전망 간 차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차이, 의무지출 사업별 수급자 수 또는 단가의 차이, 그리고 전망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A) 169.2 181.9 193.7 204.9 214.1 6.1 

중기재정전망(B) 171.3 184.0 198.5 214.0 229.5 7.6 

차이(A�B) -2.2 -2.1 -4.7 -9.1 -15.4 -1.5 

[표 5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복지 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p)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재정전망보다 5년 동안 33.5조

원 작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항목별로 보면 공적연금 12.1조원, 사회보험 9.4조원, 

공공부조 10.0조원 등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

금 등 차이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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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복지 분야 의무지출 -2.2 -2.1 -4.7 -9.1 -15.4 -33.5 

 공적연금 -0.8 -1.0 -0.8 -2.7 -6.7 -12.1 

  국민연금 -0.2 -0.5 0.4 -0.5 -3.9 -4.7 

  사학연금 -0.4 -0.4 -0.4 -0.5 -0.5 -2.2 

  공무원연금 -0.1 0.0 -0.7 -1.5 -2.2 -4.5 

  군인연금 -0.2 -0.1 -0.2 -0.1 -0.1 -0.7 

 사회보험 -0.7 -0.1 -1.8 -3.0 -3.8 -9.4 

  고용보험 -0.9 0.7 0.1 -0.3 -0.4 -0.8 

  산재보험 0.2 -0.2 -0.2 -0.1 -0.1 -0.5 

  건강보험 0.0 -0.5 -1.2 -1.9 -2.7 -6.3 

  노인장기요양보험 0.0 -0.2 -0.4 -0.6 -0.7 -1.8 

 공공부조 -0.6 -0.7 -1.7 -2.8 -4.1 -10.0 

  국민기초생활보장 -0.2 -0.2 -0.7 -1.8 -2.8 -5.6 

    생계급여 -0.2 -0.2 -0.4 -0.4 -0.6 -1.8 

    의료급여 0.1 0.0 -0.2 -1.2 -1.9 -3.2 

    주거급여 0.0 0.0 -0.1 -0.2 -0.3 -0.6 

  기초연금 -0.5 -0.5 -1.0 -1.1 -1.2 -4.2 

 기타 0.0 -0.3 -0.4 -0.6 -0.8 -2.0 

[표 55]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의 차이

(중기재정전망 대비 증감)

(단위: 조원)

주: 1. 표 안의 수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를 뺀 값임

2. 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간 차이가 있는 주요 항목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첫째,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재정전망보다 5년 합계 기

준으로 4.7조원 작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급여는 2024년 43.4조원

에서 2028년 64.1조원으로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

망에서는 2024년 43.5조원에서 2028년 68.0조원으로 연평균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총 4.7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수급자 수와 평균 연금급여 수급액에 대한 전망모형 및 가정의 차이

와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과

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연금급여는 전년도 지출액 대비 당해연도 지출액의 

증가율이 9.7%~16.8% 수준이었고, 동 기간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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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2028년 국민연금급여의 전년도 예상 지출액 

대비 당해연도 예상 지출액의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수급자 수의 

증가와 연금급여 단가의 증가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급여 증가율은 국가재정운용계

획에서 전망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재정전망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4.5조원 작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퇴직급여, 퇴직

수당, 재해보상급여)는 2024년 24.9조원에서 2028년 30.8조원으로 연평균 5.5%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4년 24.9조원에서 2028년 33조

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간 총 4.5

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퇴직급여 수급자 수, 소비자물

가상승률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참고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의무지출의 추이

(2012~2023)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재정전망(2024~2028)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공적연금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는 실적치, 2024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82 ∙ Ⅲ. 2025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셋째, 건강보험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재정전망보다 5년 합계 기

준으로 6.3조원 작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24년 

13.2조원에서 2028년 13.8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에서는 2024년 13.2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총 6.3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차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반회계)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료 예상 수입액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참고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의 

추이(2012~2023)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재정전망(2024~2028)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사회보험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는 실적치, 2024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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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재정전망보다 5년 합

계 기준으로 5.6조원 작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2024년 7.5조원

에서 2028년 11.8조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

망에서는 2024년 7.7조원에서 2028년 12.4조원으로 연평균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총 1.8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전망기간의 가구원수별 수급 가구 수 및 수급액에 대한 전망모형의 

차이에 기인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3.2조원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2024년 8.9조

원에서 2028년 9조원으로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NABO 재정전망

에서는 2024년 8.9조원에서 2028년 10.9조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2028년 금액이 9조원으로 동일하게 

계획된 것에 기인한다.4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2024년 2.7조원에

서 2028년 3.2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에서

는 2024년 2.8조원에서 2028년 3.5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간 총 0.6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급여별 수급자 수, 급지별 기준단가 인상율에 대한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급여의 추이(2012~2023)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재정전망(2024~2028)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40)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변동이 크고 2025년 정률방식 전환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이 증가하여 단가 인상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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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

(단위: 조원)

주: 2023년까지는 실적치, 2024년 이후는 정부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NABO의 경우 중기재정전망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다섯째,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 재정전망보다 5년 합계 

기준으로 4.2조원 작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 20.2조원에

서 2028년 26.0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에

서는 2024년 20.7조원에서 2028년 27.3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간 총 4.2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차이는 전망기간의 유형별 수급대상자 비율 및 감액자의 평균 감액률에 대한 가

정,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2)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필요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준수하여 관리재정수

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재

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3%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동 한도를 △2%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NABO 재정전망에 따르

면 2028년까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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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국가재정운용계획(A) -3.6 -2.9 -2.7 -2.5 -2.4 

중기재정전망(B) -3.8  -3.03 -3.2 -3.1 -3.1 -2.9 -2.7 -2.6 -2.4 -2.2 

차이(A-B) 0.1 0.1 0.4 0.6 0.7 

[표 56]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관리재정수지 비율

(단위: GDP 대비 %, %p)

주: 1. 2024년의 경우 중기재정전망은 세수 결손을 고려한 전망치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 기

준임

   2. 음영 부분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 미만인 연도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 계획보다 큰 이유는 중기재정전

망의 국세수입이 5년 합계 기준으로 17조원 작은 반면(2024년 세수 재추계 기준),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14.6조원 크기 때문이다. 중기재정전망의 국세수입이 정부보

다 작아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무지출)이 작음에도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NABO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크기 때

문에 전체 의무지출도 중기재정전망이 크다. 

재량지출에 대한 중기재정전망은 2025년의 경우 정부 예산안(311.8조원)과 동

일하게 가정하나, 2026년부터는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하였다. 다시 말해, 향후 재량지출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나 

2025년 수준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2026~2028년 재량지출을 2026년 

312.8조원(전년 대비 0.3% 증가), 2027년 317.5조원(1.5%), 2028년 323.1조원(1.8%)

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증가율은 NABO 소비자물가상

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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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5 2026 2027 2028

중기재정전망 295.4 311.8 318.1 324.4 330.9 

 (전년 대비 증가율) (5.6) (2.0) (2.0) (2.0)

국가재정운용계획 309.2 311.8 312.8 317.5 323.1 

 (전년 대비 증가율) (0.8) (0.3) (1.5) (1.8)

[표 57]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재정전망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금액은 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경상GDP 대비 비율을 △3.0% 이내로 관

리한다는 계획인데, 총지출은 2024년 예산 대비 3.2%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은 

6.5%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세외수입은 2024년 예산 대비 

29.8%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0.8% 증가에 그쳐 수지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NABO 재정전망은 정부의 2025년 세외수입과 재량지출 수준을 반영하여 전망하였

음에도 2025년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03%로 전망되어 세외수입 수납과 재량

지출 집행이 예산안과 다를 경우 동 비율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다만, NABO 재정전망에 정부의 재량지출 계획(2026~2028)을 반영하면 2026

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0% 이내로 전망되어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준칙

(안)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량지

출 계획은 실적치와 크게 달랐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의도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향후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 2025 2026 2027 2028

중기재정전망

-3.8 -3.03

-3.2 -3.1 -3.1 

중기재정전망

(정부 재량지출 반영)
-2.98 -2.8 -2.8 

[표 58] 재량지출 수준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비율 변화

(단위: GDP 대비 %)

주: 음영 부분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 미만인 연도를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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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량지출 실적 170.0 181.2 181.9 199.3 201.9 203.6 213.1 234.4 296.8 319.0 338.1 284.6 

 2012년 계획 173.5 181.9 183.3 186.4 188.6

 2013년 계획 183.6 188.9 187.6 189.6 193.5

 2014년 계획 188.6 202.0 201.4 203.3 204.3

 2015년 계획 202.8 203.3 201.8 199.7 197.3

 2016년 계획 203.8 205.1 209.5 213.3 216.8

 2017년 계획 203.5 211.0 220.0 230.2 240.9

 2018년 계획 211.9 228.8 248.3 262.3 274.7 

 2019년 계획 230.3 257.8 276.1 285.8 301.3 

 2020년 계획 256.6 288.5 306.6 320.0 

 2021년 계획 291.9 303.3 323.0 

 2022년 계획 304.5 297.3 

 2023년 계획 298.4 

[표 59]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 비교

(단위: 조원)

주: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해는 본예산 기준이며, 두 번째 해는 예산안임

2. 음영 부분은 계획보다 실적이 높았던 연도를 의미함(각 계획의 첫 해는 제외함)

3. 2016년 이후의 계획은 계획 기간 후반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계획보다 크게 나타남

4. 2023년 실적은 세수 결손에 따른 불용으로 과거 추이와 달리 큰 폭으로 감소함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연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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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재량지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 비교

(단위: 조원)

주: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 해는 본예산 기준이며, 두 번째 해는 예산안임

2. 2016년 이후의 계획은 계획 기간 후반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계획보다 크게 나타남

3. 2023년 실적은 세수 결손에 따른 불용으로 과거 추이와 달리 큰 폭으로 감소함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연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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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기간의 재정총량을 전망한 것이다. 그리고 새

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인 기준전망(baseline)과 비교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4년 590.6조원(GDP 대

비 23.2%)에서 2033년 891.9조원(24.7%)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GDP 대비 24.9%)에서 2033년 956.6조원(26.5%)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4년 

△1.7%, 2025년 △1.2%, 2033년 △1.8%로 전망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

율은 2024년 △3.8%, 2025년 △3.03%, 2033년 △2.2%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원(57.7%)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된 의무

지출의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 등으로 총수입은 기

준전망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총 33.4조원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지출은 의무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로 기준전망에 비해 13.0조원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관리재정수지는 기준전망에 비해 33.2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채무

는 기준전망에 비해 33.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33년 기준으로 57.7%로 기준전망(56.8%)에 비해 0.9%p 상승한다.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그 기조가 유지될 경우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재정적 결과를 추계

(projection)하는 작업인데, 이번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통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계

획을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

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수지가 개선되며,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0% 미만으로 유지되어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준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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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NABO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에 근거할 경우 2029년부

터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이후 

정부가 의도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한 재량지출의 지출 구

조조정(연평균 1.1% 증가 계획)과 세외수입 확충(연평균 5.5% 증가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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